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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거시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 서론    

세계 경제 전망은 대폭 개선되었지만, 국가별로 개선 정도가 상이함
m 선진국에서는 점진적으로 효과적인 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감염 방지 조치에 의

해 억제되었던 접촉이 활발한(contact-intensive)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함

m 동시에 올해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은 수요를 증가시키고 유휴생산능력을 감소시

켜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 충격의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m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에는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

뢰 향상과 공중보건 제한 감소가 가계소비를 촉진시킬 것

m 그러나 많은 신흥국의 더딘 백신 접종 속도, 추가 감염 발생 및 관련 봉쇄조치

는 특히 정책지원 범위가 제한된 경우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둔화시킬 것임

세계 GDP는 2021년 5.8%, 2022년 4.4%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2022년 말까지 위기 이전 전망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 (<표Ⅰ-1> 참고)

m OECD 지역의 성장은 미국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 2021년에 5.3%까지 상승한 

후 2022년에는 3.8%로 완화될 전망이며, 강한 민간지출은 대부분 국가의 GDP 

수준이 팬데믹 이전 전망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되도록 도울 것

∙ 중국의 생산량은 이미 팬데믹 이전 전망치에 근접하며, 2021년과 2022년에도 

이를 유지할 전망

∙ 인도를 포함한 일부 신흥국은 팬데믹 이전 전망치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의 GDP를 나타낼 것이며, 팬데믹 영향이 사라지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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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9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0
Q4

2021
Q4

2022
Q4

실질 GDP 성장률1

세계2 3.3 2.7 -3.5 5.8 4.4 -0.9 4.4 3.4

G202 3.5 2.8 -3.1 6.3 4.7 -0.4 5.0 3.4

OECD2 2.2 1.6 -4.8 5.3 3.8 -2.9 5.1 2.4

   미국 2.5 2.2 -3.5 6.9 3.6 -2.4 7.4 1.5

   유로 지역 1.8 1.3 -6.7 4.3 4.4 -4.7 4.6 2.9

   일본 0.8 0.0 -4.7 2.6 2.0 -1.0 1.4 1.2

Non-OECD2 4.3 3.7 -2.3 6.2 4.9 0.9 3.8 4.2

   중국 6.8 6.0 2.3 8.5 5.8 5.7 5.9 5.2

   인도3 6.8 4.0 -7.7 9.9 8.2

   브라질 -0.3 1.4 -4.1 3.7 2.5

실업률4 6.5 5.4 7.1 6.5 6.0 6.9 6.4 5.7

인플레이션1,5 1.7 1.9 1.5 2.7 2.4 1.4 3.1 2.4

재정수지6 -3.2 -3.1 -10.8 -10.7 -6.0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1 3.4 1.3 -8.5 8.2 5.8 -4.7 6.4 4.8
주1: % 변화
주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GDP의 이동 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주3: 회계연도 기준 
주4: 노동인구 대비 %
주5: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주6: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Table 1.1.

<표 Ⅰ-1> 세계경제전망

(단위: %)

2. 최근 경제 상황

(회복세 둔화) 2021년 1분기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백신 
접종 속도의 차이와 일부 국가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전파 등이 반영되어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의 격차가 증가함

m 2021년 1분기 세계 GDP 성장률은 약 0.5%(전 분기 대비, 비연간)로 둔화되었으며([그

림Ⅰ-1] A 참고), 월간 경제활동지수 추정치가 있는 국가들의 2021년 3월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 1.5% 낮은 수준임 ([그림Ⅰ-1] B 참고)

∙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과 빠른 백신 접종 전개로 인해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강화되었지만, 유로지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였

으며 중국에서도 점진적인 정상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성장세가 완만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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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구글 위치 기반의 소매점 및 여가시설 이동성 측정을 사용하여 추정한 글로벌 

이동성은 2월과 3월에 모두 개선되었지만, 4월에는 정체됨 ([그림Ⅰ-1] C 참고)

∙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등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동성이 특히 

증가한 반면, 새로운 바이러스 급증 해결을 위해 엄격한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인도, 일부 유럽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이동성 감소가 발생함

m IT 장비 및 의료용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 세계 상품 무역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그림Ⅰ-1] B 참고)하는 등 올해 세계 산업생산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의 매우 강력한 IT 장비 수요와 일부 주요 생산업체의 

일시적인 생산 중단에 따른 반도체 부문의 공급 부족은 현재 일부 산업, 특히 

자동차 부문의 생산을 제한하기 시작함

m 세계 소매 판매량은 지난 몇 달 동안 변동이 없었던 후 다시 증가하였으며([그림

Ⅰ-1] B 참고), 가계 저축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여 소비자 신뢰도가 회복

되고 있음 ([그림Ⅰ-1] D 참고)

∙ 많은 서비스 부문의 활동이 여전히 보건의료 관련 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고 

국경을 넘는 서비스 무역이 극히 취약하지만, 경제의 점진적인 재개와 재정정

책의 지원으로 수요가 강화됨

m 지난 4월 세계 종합 PMI(global composite output PMI)가 2010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기업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그림Ⅰ-1] 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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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역 및 투자) 세계 상품 교역 지수는 계속해서 반등하였으며, 2020
년 중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투자가 반등하여 무역 상승을 뒷받침함

m 세계 상품 교역 지수는 개인 보호 장비 및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가와 일

부 선진국에서의 내구재에 대한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표출되면서 계속해

서 반등함 ([그림Ⅰ-2] A 참고)

∙ 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무역 반등에 힘입어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과 총 상품 

교역량은 현재 2019년 수준을 상회함

[그림 Ⅰ-1] 일부 국가 및 부문에서의 회복세 둔화 

주1: Panel B와 Panel C의 데이터는 PPP로 가중평균 산출
주2: Panel B의 소매 판매량은 미국의 경우 월간 가계소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월간 

소비총합지수(synthetic consumption indicator)를 사용
주3: Panel B의 12개국 활동 지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핀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GDP 또는 경제 전반의 생산량 데이터를 사용
주4: Panel C의 데이터는 2021년 5월 15일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함
주5: Panel D의 OECD 소비자 신뢰지수는 표준화된 측정값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Google LLC,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s,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Refinitiv; and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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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대조적으로 4월 총 상업 항공편은 2019년 평균보다 약 32% 감소했으며, 3

월 국제항공 여객 수익은 2년 전보다 88% 감소하는 등 항공 교통 성장세는 여

전히 더딤

m 지속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2020년 중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반등

하여 무역 상승을 뒷받침 함 ([그림Ⅰ-2] B 참고)

∙ 2020년 3분기 G7 국가의 총 투자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민간소비는 팬

데믹 이전보다 약 4.5% 감소하였고 일부 선진국에서의 투자는 위기 이전 수준

을 상회함

∙ 기업의 설비투자는 원격근무에 필요한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일부 신흥국의 낮은 실질 금리 및 준재정 신용공급(quasi-fiscal credit supply)에 의

해 촉진됨

∙ 우호적인 금융시장 여건과 건설 활동에 대한 한정적인 제한에 의해 북미 지역

을 중심으로 주택 투자가 증가함

∙ 실절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의 영업 유지에 도움이 되고 외부금융

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함

[그림 Ⅰ-2] 투자 회복에 따라 상품 교역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ISL) and RWI -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RWI),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IHS Markit;
and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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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여건) 2020년 4분기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중위값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p, 1%p 하락([그림Ⅰ-3] A 참고)하였으
며, 고객 대면 서비스의 총 노동시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대폭 하회함

m 2020년 4분기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중위값은 전년 동기 대

비 각각 0.3%p, 1%p 하락함 ([그림Ⅰ-3] A 참고)

∙ 미국과 많은 신흥국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이 나타났으며, 유럽 및 일본에서

는 단시간 근로제도와 임금보조금 등 고용유지정책에 의해 고용이 유지됨

m 대부분의 선진국과 고용이 유지된 국가에서도 고객 대면 서비스 부문의 총 노동

시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대폭 하회함 ([그림Ⅰ-3] B 참고)

∙ 고객 대면 서비스 부문의 총 노동시간은 대부분 국가에서 총 노동시간의 25~30%

를 차지하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총 노동시간의 35% 이상을 차지함

∙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는 2021년 1사분기의 총 노동시장 여건과 총 노동시간이 

계속해서 개선되었으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에서는 여전히 노동시간 

부족이 발생함

[그림 Ⅰ-3]  팬데믹 이전보다 약화된 노동시장 여건

주1: Panel A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15-74세 인구 대비 비율로 계산됨
주2: Panel B의 데이터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20년 4분기, 그 외 모든 국가는 2021년 1분기 

데이터를 사용.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경제 전체의 총 노동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며 미국
의 경우 비농가(non-farm) 업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데이터를 사용. 일본의 경우 총 취업자 
수와 취업자의 월간 평균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추정.

주3: Panel B의 접촉이 많은 부문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은 부문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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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여건) 지난해 말 이후 금융시장 여건은 자산 종류 및 국가에 따
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냄 ([그림Ⅰ-4] 참고)

m 백신 접종으로 인한 빠른 회복의 기대감과 다수 국가의 정부 지원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m 경제전망 개선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국에서는 국고채 10년 금리가 상승함

m 세계적인 위험 성향 역전과 국내 정책 및 경제 문제를 반영하여 일부 대규모 신

흥국은 국채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많은 국가에서 최근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함

여기에는 소매 및 도매업,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운송 및 보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기타 개
인 서비스가 포함됨. 접촉이 적은 부문은 이외 나머지 부문을 의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Statistics Canad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s Bureau, Japan; Eurosta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d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5.

[그림 Ⅰ-4] 2020년 후반 이후 강세를 나타내는 자산 가격 및 일부 통화 

주1: 10일 평균 일일 관측치에 기초한 2020년 11월초 이후 변화
출처: Refinitiv; and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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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회복은 상당한 규모로, 그러나 불균등할 전망

가. 백신 접종 도입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회복 강화 전망

(백신접종 속도) 백신접종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상이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그림Ⅰ-5] 참고), 많은 경우 초기 계획보다 시작이 늦어지고 있음

m 백신이 전 세계에 빠르게 배포되고 재정 및 금융정책이 계속해서 수요를 뒷받침

한다면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전망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회복 여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음

m 국경을 넘는 여행에 대한 이동성의 일부 선별적 제한은 한동안 유지되어야 하

며, 이는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감염률이 매우 낮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완전한 회복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망의 주요 요인) 선진국은 2021년 가을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
로 예상되는 반면, 신흥국은 백신 접종 조기완료에 대한 전망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망의 주요 요인에 대한 가정은 국가별로 상이함

[그림 Ⅰ-5] COVID-19 백신 접종 속도는 국가별로 크게 상이함 

주1: 2021년 5월 17일 또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날짜의 백명당 백신접종자의 수
주2: 호주와 중국의 경우 최소 1회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총 백신접종(total vaccinations)이라는 표현

을 사용
출처: Our World in Data vaccination database, accessed May 19 2021;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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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선진국) 선진국은 2021년 가을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이며, 새로운 재정 조

치가 단기적으로 수요를 지원하고 경제 재개에 따라 가계 지출을 위한 소득 지

원이 강화될 것으로 가정함

∙ 선진국은 효과적인 백신의 점진적인 접종이 2021년 가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

상되며, 일부 국가는 더 빠른 시기에 완료되어 접촉이 활발한 활동의 제한을 

철회할 수 있음

∙ 새로운 재정 조치는 일부 국가에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지원할 것이며,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가계 지출을 위한 소득 지원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음

∙ 신뢰도 및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2022년 지출 성장을 유

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재정지원의 감소 효과를 상쇄함

m (신흥국) 많은 신흥국은 백신 접종 조기완료 전망이 제한적이며, 추가 거시경제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범위도 많은 국가에서 제한적임

∙ 칠레를 제외한 많은 신흥국에서는 백신 접종 조기완료에 대한 전망이 제한적

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및 향후 바이러스 발생에 의해 단기적으로 보다 

엄격한 공중보건 대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함

∙ 많은 국가에서 추가 거시경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범위도 제한적일 것이며, 

관광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에너지 및 식품 비용 

상승이 가계실질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제 전망) 위에 제시된 가정에 근거하여 세계 경기회복은 올해 하반기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에는 5.8%, 
2022년에는 4.4%로 회복될 전망임 (<표Ⅰ-1>, [그림Ⅰ-6] 참고)

m OECD 회원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에는 5.3%, 2022년에는 3.8%로 전망됨

m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생산량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2021년 세계 및 미국

의 생산량도 2021년 중반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의 

대다수 국가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더딘 회복 속도가 예상됨 ([그림Ⅰ-6] C 참고)

∙ (미국)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 7%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3.6%로 낮아질 전망



   국제기구 주요보고서 요약 2021 No.5

 10 •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 (일본) 일본의 회복세는 둔화되어 2021년 1분기 GDP가 감소하였으며, 백신 접

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GDP 성장률은 2021

년 2.6%, 2022년 2.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 엄격한 봉쇄조치로 인한 민간소비 및 서비스 부문 활동 억제에 따

라 유로지역의 2021년 1분기 GDP는 감소하였으며, 백신 접종과 제한 해제에 

따라 GDP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4.4%를 나타낼 전망

∙ (중국) 중국의 GDP는 올해 8.5%, 2022년 5.8%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지

속될 전망

∙ (인도) 팬데믹이 빠르게 억제될 경우 인도의 GDP 성장률은 FY2021-22 9.9%, 

FY2022-23 8.2%를 나타낼 전망

∙ (브라질)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속도가 개선될 경우 브라질의 

GDP성장률은 2021년 3.7%, 2022년 2.5%를 나타낼 전망

m 팬데믹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 비용 상승의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며, 2022년 

말의 세계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6] 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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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전망)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고 고용률이 꾸준히 회복되는 등 노
동시장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임

m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2021년 1분기 6.75%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전망 기간 

동안 약 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Ⅰ-7] A 참고)

∙ 2021~22년 임금상승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노동시장 정체 요인과 함께 많은 국

가의 실업률이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을 것임

∙ OECD 회원국의 고용 증가율은 2021~22년 약 1.75%(연율) 증가하는 등 꾸준히 

회복될 전망임

[그림 Ⅰ-6] 세계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국가 간 지속적인 차이가 예상됨 

주: Panel A와 Panel B에서 2019년 11월 전망의 2022년도 GDP는 2019년 11월 OECD Economic
Outlook 전망의 2021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사용하여 추정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and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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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망 기간이 끝날 때까지 OECD 회원국의 고용률 중위값은 2019년 말보다 여전

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그림Ⅰ-7] B 참고), 국가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위기 이전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았던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고용률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았던 일부 국가

에서는 고용률이 전염병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 부분적으로 이는 많은 국가에서의 노동시장 정책 및 일자리 창출 개선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함

나. 인플레이션 전망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
실하며 상방 리스크가 존재함

m 대부분의 선진국 및 신흥국은 유가 및 기타 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 작년부터 물

가가 상승하였으나([그림Ⅰ-8] A참고), 팬데믹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임

m 반도체, 해운 등 특정 부문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 일부 중소기업의 기술 부족 

징후는 경기동향조사(business surveys)에 나타난 투입 비용 압력 상승에 기여함 

([그림Ⅰ-8] B 참고)

[그림 Ⅰ-7] 점차 개선되는 노동시장 여건

주 : Panel B는 OECD 회원국 고용률의 중위값, 하위 사분위수, 상위 사분위수를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and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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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에서는 과거 통화가치의 하락, 간접세 인상, 전기요금 규제 등이 물가 

압력을 가중시킴

m 지속적인 세계 경기회복 전망 개선은 금융시장에서의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임

m 봉쇄조치로 인한 일부 서비스 가격 자료 수집의 어려움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근

원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활용된 가중치

에 소비 패턴의 일시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인플레이션의 과소 추정이 우려됨

[그림 Ⅰ-8] 물가 상승 압력의 증가

출처: Refinitiv; and Markit.;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12.

[참고 1] 컨테이너 운송비 상승은 OECD 회원국의 단기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음

아시아의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항만 및 터미널의 공중보건 상
의 제약으로 인한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이 결합되어 최근 몇 달 동안 운
송비가 급등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몇 달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m 컨테이너 운임 비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1분기에 

추가 상승하였으며, 주요 세계 운송비 지수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30%~65%

에 달함 ([그림Ⅰ-9] 참고) 

m 수요 측면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초 세계 수요가 감소했고, 2020년 말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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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공급 측면에서는 컨테이너 부족, 선박 혼잡 및 터미널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 거리두기 규정 및 강화된 공중보건 기준으로 인한 승무원 교

대 시간 증가 등으로 배송이 지연됨

∙ 3월의 수에즈 운하 봉쇄 또한 선박 운항 중단과 지연을 가중시킴

m 미국에서의 선박 혼잡으로 인한 병목 현상 지속, 유럽 경제 재개가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향후 몇 달 더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9] 컨테이너 운임 비용의 월별 지수

출처: Refinitiv;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13.

운송비 상승은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높일 것으로 예상
m OECD 연구에서는 2021년 1사분기 관측된 컨테이너 가격의 평균 50% 상승이 인

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운송비 변화가 상품 수입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상품 수입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m 2021년 나머지 기간 동안 운송비가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된다고 가정할 때 운

송비의 50% 상승은 1년 후 상품 수입가격을 2%p 상승시킬 것이며, 수입가격

의 상승은 1년 후 소비자물가를 약 0.2%p 상승시킬 것임

∙ 단기적으로는 2021년 1분기 관측된 운송비의 50% 상승이 분기 대비 수입가

격을 2.5%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1년 후 상품 수입가격을 2%p 상승시

킬 것으로 예상됨 ([그림Ⅰ-10] 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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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원유 가격 상승 등 위기와 관련된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 12
개월 인플레이션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그림Ⅰ-11] 참고), 장
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과 구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됨

m 팬데믹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활동의 물가가 규제완화로 인해 하락세가 역전됨

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측면의 부정적 영향의 

결합, 예상보다 빠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상방 리스크가 존재함

∙ 바이러스 억제 조치에 따른 운영비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로 인한 반도체 등 핵

심 구성 요소의 부족, 과거 수입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구, 파산 증가로 인한 경쟁 완

화 등 공급 측면의 부정적 영향의 결합으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음

∙ 많은 국가에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상품 수입가격이 10%p 상승할 경우 분기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6%p 상

승하는데 그치는 등 수입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남

∙ 추정된 수입가격의 초기 상승은 1년 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를 약 0.2%p 상

승시킬 것이며([그림Ⅰ-10] B 참고), 이후 점차 영향이 감소할 것임

m 2021년 하반기부터 운송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점차 

하락한다는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1년 후 상품 수입가격이 0.6%p 상승하고 소

비자물가는 0.2%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Ⅰ-10] 운송비 변화가 OECD 상품 수입가격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주: 운송비 충격으로 인한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의 %p 변화를 나타냄
출처: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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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에는 추가환율 하락,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

승이 포함됨

m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과 위기 이전 만연했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목표에 안착(anchor)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하고 과거 30년간 선진국의 총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변화가 

계속된다면, 장기적 고(高)인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

∙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나 전략적 검토에 의한 제조업 생산의 대규모 리쇼어링

(reshoring)이 없는 경우, 세계화 세력이 선진국의 가격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제

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다. 무역 전망

세계 무역은 지속적인 서비스 무역의 약화에도 불구, 2021년 강화될 것으
로 전망

[그림 Ⅰ-11]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

주1: Panel은 EU 국가들의 경우 전체 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미국의 경우 전체 
comsumer price deflator, 이 외 나머지 국가의 경우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나타냄 

주2: Panel A의 선진국에는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터키를 제외한 OECD 회원국이 
포함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and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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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상품 무역의 꾸준한 회복으로 세계 무역량은 2021년 약 8.25% 증가한 후 2022년

에는 6% 미만으로 증가할 전망 ([그림Ⅰ-12] A 참고) 

m 내구재 수요 급증과 국제 운송 병목현상의 결합에 따라 2020년 6월 이후 운송비

가 상승하였으나, 이러한 비용 압력은 광범위한 백신 접종으로 수요와 공급 요인

이 모두 정상화됨에 따라 2021년 말 약화될 전망

∙ 이동성 제한이 완화되고 서비스 소비가 회복된다면 내구재 수요는 낮아질 것

이며, 공중보건 제한 완화에 따라 항구 및 터미널의 병목 현상이 해소될 전망

세계 경상수지 흑자는 전망 기간 동안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그림Ⅰ-12] B 참고) 

m 올해 미국 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2020년 GDP 대비 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약 4%로 상승할 전망

m 국민 저축은 장기적인 대외수지 흑자로 인해 유럽 및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높

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그림 Ⅰ-12] 무역 성장이 강화되고 세계 불균형이 증가할 전망

주: 일부 아시아 국가(Dynamic Asia)에는 홍콩(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
남을 포함하며, 상품 생산국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
아프리카, 비 OECD 석유수출국을 포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and OECD calculations;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Figure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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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하방 리스크 전망    

경제회복, 인플레이션 가능성, 무역 등 거시경제 전망 시, 상·하방 리스크
(upside/downside risks)1)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m 상·하방 리스크와 관련한 경제 불확실성은 다음의 영향요인을 포함함

∙ 역학(epidemiological) 전망 및 백신 접종 속도 

∙ 가계저축률의 정상화 및 2020년에 누적된 “초과저축”이 소비되는 정도

∙ 향후 정부지원이 축소될 경우의 기업 건전성

∙ 신흥국(emerging markets)과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취약성(vulnerabilities)

m 또한, 경제충격 발생 시 과도한 위험감수(risk-taking)와 개인부채 축적의 잠재적 영

향 및 유럽연합(EU)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인해 발

생하는 변화에 기업들이 적응하는 정도를 리스크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가. 백신 접종 속도와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불확실성

성공적인 백신개발 및 출시로 경제전망에 대한 리스크 분포가 균형을 이루
는 듯하지만, 여전히 백신접종 속도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
확실성이 존재함

m (상방 리스크)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노력이 수반될 경우, 더욱 빠르게 격리조치를 완화하고 기업신뢰와 소

비지출을 독려할 수 있음

∙ 상방 시나리오는 2021년 후반부터 선진국들의 가계저축률이 2%p 이상 감소하

면서, 전 세계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에 예측한 경로에 근접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그림 Ⅰ-13] A 참고)

*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6.5%, 5.75~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m (하방 리스크) 백신생산 및 접종 속도가 바이러스 전염을 막거나 전염성이 더욱 

1) 상방 리스크는 금리, 주가, 물가의 오름세나 침체된 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한 기대치보다 웃돌 위험인 
반면, 하방 리스크는 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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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감당할 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

에서 기업신뢰와 민간부문의 지출은 기준선보다 약해질 수 있음 

∙ 2021년 하반기에 엄격한 봉쇄(containment) 조치를 재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높

은 위험회피성2), 주식 및 상품가격 하락, 신흥국들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

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가격재조정(repricing)이 발생할 수 있음

∙ 하방 시나리오는 생산량이 위기 이전보다 낮은 상황을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Ⅰ-13] A 참고)  

*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에는 0.75%p, 2022년에는 1.5%p까지 낮아져 각각 5%

와 3%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음

m 2022년 말까지 하방 시나리오의 글로벌 실질소득(real income)은 상승 시나리오보

다 약 5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완전한 백

신접종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함

이 같은 상·하방 리스크의 영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선진국, 신흥국, 개발
도상국 등 국가 및 지역별로 잠재적 차이가 존재함 ([그림 Ⅰ-13] B 참고)  

m 자국의 COVID-19 감염사례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경을 엄격하게 통

제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의 경우 내수(domestic 

demand)에 대한 직접 영향이 더욱 작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국가는 세계 수요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

m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들 간의 잠재적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상방 리스크 측면에서 누적가계저축(accumulated household saving)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예상보다 느린 백신 생산과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변경 리스크(risk repricing)

의 영향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을 포함하여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2) OECD, 20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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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3] 예측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

주1: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은 본문 내용을 참조.
2: 패널 B의 지역별 추정치는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Power Parity) 가중 집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9 데이터 및 NiGEM 거시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계산.

나. 초과저축에서 기인한 가계소비의 상승 리스크

2021년은 2020년의 억눌린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2022년에도 지속적인 소비증가 추세가 예상됨

m 이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물론, 많은 국가에서 저축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추세에 근거하여 예측됨 ([그림 Ⅰ-14] A 참고)

m OECD 회원국 전체에서 민간소비는 2021년 약 5.5%, 2022년에는 4.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 향후 12개월 동안 지출증가규모가 모든 소득그룹의 소득증가규모를 

초과하며, 지출과 소득 간 격차는 일반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됨

∙ (유로지역) 최근 몇 달 간 주요 소비계획은 증가3)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12개월 동안의 저축계획도 위기 이전보다 높

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3) 최고 소득 사분위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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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4] 2020년 가계 저축 및 은행예금의 증가

주: 초과예금은 2020년 12월 수준과 가정 수준(hypothetical level)의 차이로 계산하며, 2020년 예금은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속도로 증가했다고 가정.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9, Bank of Japan, ECB, US Federal Reserve 데이터 계산.

2020년의 축적된 초과저축(excess saving)은 글로벌 성장에 대한 상방 리
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

m 2020년 가계 가처분소득은 GDP대비 감소했으며, 많은 소비가 제한되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 인해 일부 국가의 가계 소득은 오히려 증가함4)

m OECD 회원국 대부분의 가계 저축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림 Ⅰ-14] A 

참고), 가계는 과거 추세보다 훨씬 많은 은행예금을 축적함 ([그림 Ⅰ-14] B 참고)

∙ 초과저축의 10분의 1만이라도 2021년의 추가 소비로 이어진다면, 올해 GDP 성

장률은 G7 국가와 유로지역에서 ⅓에서 0.75%p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향후 시장회복 추세에도 단기간에 과거의 소비를 보충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 같은 수요증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또한 낮음 

m 고소득 가구의 경우,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보다는 예금,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축적된 예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자산 가격이 

소비보다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m 일부 가구의 경우, 향후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축적된 자산에서 부채를 갚는 방

4) Armantier et al., 2021; Baker et al., 2020; Banca d’ Italia, 2021; Coibion et al., 2020; Cuenca et al., 2021; 
Deutsche Bundesban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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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다. 분야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 성과

기업의 성과는 분야와 기업 규모에 따라 이질성을 가지며, 특히 접촉 집약
적(contact-intensive) 산업의 경우 위기로부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함

m 에너지 부문 기업의 총수익 및 이익은 접촉 집약적 서비스의 불황으로 급감한 

반면, 소프트웨어, 제약, 의료 및 소매업은 2019년 회계연도동안 수익과 이익 모

두 크게 증가함 ([그림 Ⅰ-15] 참고) 

m 특히, OECD 회원국에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접촉 집약적 산업분야의 중

소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5)

[그림 Ⅰ-15] 분야별 2019-2020회계연도 매출 및 이익 변화

주: 순이익은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상각 등 전 소득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결과는 각 지표의 중앙
값으로 기록되며 2019년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됨.
자료: S&P Capital IQ 및 OECD 계산.

비금융(non-financial) 기업의 경우,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감소로 인해 자
본지출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지속적인 부채축적으로 이어져 기업의 중기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음

5) OECD, 2020e; Gourinchas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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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표본의 총 자본지출 수준은 2019 회계연도에 비해 

7%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그림 Ⅰ-16] 참고), 동시에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는 사

업투자 감소 추세가 나타남

∙ 에너지, 고객서비스, 운송 분야의 투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의료장비, 공급처

리시설, 소프트웨어, 통신, 제약 분야의 기업들은 자본지출을 확대함6)

m 평균적으로 2019-2020년 사이 자본(자산) 레버리지비율이 1%p 증가하면 자본지출

이 2%(5%) 감소하므로 부채축적전략은 궁극적으로 중기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림 Ⅰ-16] 산업별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의 변화

주: 각 산업에 대한 총 자본지출의 변화를 보여주며, 2019년 기업자산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됨.
자료: S&P Capital IQ 및 OECD 계산.

다. 일부 신흥국에서의 여전히 높은 팬데믹 관련 리스크

코로나19 감염사례 증가, 느리고 고르지 않은 백신접종 속도, 그에 따른 봉
쇄조치(confinement measures) 연장 및 강화는 많은 신흥국들의 경제활동
에 부담을 주며 기존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킴 

m 신흥국에서 급증한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는 주로 세수감소에서 기인하며, 주

6) 소매업의 투자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인터넷 및 다이렉트 마케팅" 부문에서 기인하며, 대표되는 기업으로
는 아마존(Amazon)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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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신흥국은 이 같은 재정수지악화에도 2020년 3조 4천억 달러 이상의 국채를 

발행함7)

∙ 아시아의 신흥국, 특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국채발행은 2020년 전체 신흥

국 국채발행의 약 절반을 차지함 

m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 주도의 채무원리

금상환유예조치(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가 2021년 말까지 연장된 바 있음  

특히, 미국의 상방 리스크가 구체화될 경우, 성장 및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
가 미국의 채권수익률을 높이고, 이는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통화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m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부채 증가 및 인도네시아의 기업 및 공공부채 

증가 등 신흥국 경제는 자본이동의 반전(capital flow reversal)8)에 취약한 실정임

m 지난 10년 동안 총 국가채무에서 현지통화채권의 비중 증가는 많은 신흥국들의 

환율 노출 리스크를 감소시켰지만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시장에는 외

국인 투자자가 많으므로 신흥국의 경제는 외국자본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한편, 미국의 금리상승이 미국과 기타 대국의 경제성장을 동반할 경우, 금
융시장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더욱 강력한 글로벌 무역수요로 인해 부분적
으로 상쇄될 수 있음 

m 멕시코와 그 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오히려 미국의 수입 수요 증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터키 등 관광 및 서비스 수출에 의존하

는 신흥국들은 백신접종을 통해 일찍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

m 특히, 중국 주도의 글로벌 성장과 관련된 원자재(commodity) 가격의 상승은 인도, 터

키 등 원자재 수입국의 국제수지균형(external balance)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브라

질, 칠레,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원자재 수출국에는 반대의 영향을 미침

7) OECD, 2021c.
8) 자본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갑자기 유출되거나 유입이 중단되는 현상으로 외환의 공급부족을 유발함.
9) 이러한 추세는 “긴축발작(taper tantrum)”이후 터키에서 반전되고 있으며, 2020년 터키는 외화로 표시된 국

내 공공부채 발행을 2019년 25%에서 37%로 늘린 바 있음 (MoT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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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제언

가. 백신의 생산 및 배포의 가속화

경제적 측면에서 백신의 생산성을 높여 빠르게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m 백신 생산 및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된 분량이 완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함 

m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동성(mobility)에 대한 

일부 제한이 유지되며, 더욱 위협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위험이 높아짐

m 다만, 일부 선진국의 경우 백신접종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연말까지 광범위한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보임

전 세계의 저렴한 백신의 시기적절한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글로벌 협력 및 자금지원이 필요함

m 강력하고 빠른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비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및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최빈국에 할당되는 백신 공급량과 COVAX 이니셔티브10)에 투입된 자금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음

∙ 많은 고소득 국가들이 잉여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배포할 것을 공표했지만, 실

제 배포 진행 속도는 불확실함 

m 국가 간 강력한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완성된 백신은 물론 백신 생산에 사

용되는 원료 수출을 제한하는 국경폐쇄는 지양해야 함11)

나. 통화정책

선진국은 여전히 완화적(accommodative)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10)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지구적 접근(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COVAX)을 뜻하는 세계적 협력네
트워크인 COVAX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감지, 치료 및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도구에 대한 공
평한 접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말함.

11) OECD, 202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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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이후 정책금리와 장기채권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함
m 일부 선진국은 상당기간 현재의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2020년 말 

예상보다 일찍 미국의 정책금리가 상승했으며, 이후 장기채권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임

m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자산을 구매했으며,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12월 팬데믹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s 

programme)12) 시행을 확대한 바 있음

이에 신흥국의 통화정책기조는 각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와 거시경제 
정책 프레임워크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m 인플레이션 기대(inflation expectation)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거시경제 정

책프레임워크를 가진 신흥국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일부 국가에

서 더욱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그림 Ⅰ-17] 참고) 

m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으며 재정지원이 제한적인 국가들의 경우, 높은 원자

재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할 수 있으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

지할 수 있음

m 반면, 브라질과 터키는 통화가치 하락에서 비롯된 근원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13)이 급증함에 따라 통화정책이 강화되었으며,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

이 필요할 수 있음 ([그림 Ⅰ-17] 참고)

m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은 현지통화국채(local currency sovereign bond)를 매입함으로써 

글로벌 리스크선호(global risk appetite)의 변화가 국내 금융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

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 

12) APP(Asset Purchase Programme)는 1,2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프로그램으로 공공부채(PSPP: Purchases of 
Public Sector Securities), 회사채(CSPP: Corporate Sector Purchase programme), ABSPP(Asset backed securities 
purchase programme) 등으로 구성되며, PEPP는 기존 APP에 추가로 2020년 말까지 7,500억 유로의 코로나 
대응 자산매입을 시행.

13) 소비자물가변동 중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분만을 분리한 것으로, 현행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 석유류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제외한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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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7] 일부 신흥국의 통화정책 변화

주: “COVID-19”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1월 사이의 통화정책 변경사항을 나타내며, “최근”은 
2020년 11월과 사용가능한 마지막 데이터 사이의 변경사항을 나타냄.
자료: 국제결제은행, 각국 중앙은행 데이터 및 OECD 계산치.

다. 재정정책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미국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등 대
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시함 

m 미 행정부는 가구에 대한 직접 지불과 2021년 지급될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미

화 1.9조 달러(GDP의 8.5%)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구조계획에 포함하였으며, 향

후 10년 간 탄소배출을 줄이고 인프라 및 R&D 투자를 높이기 위해 미화 1.8조 

달러(GDP의 8.5%)를 추가로 지출할 것을 제안함

m 또한, 향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시행을 위해 10년 이상 1조 달러 규

모의 지출과 8,00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미국 경제전

망의 상방 리스크 발생이 우려됨

(유럽 및 일본)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우 2021년 재정부양을 더욱 확대함
m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일자리 계획과 기업 보조금을 포함한 긴급조치를 연장하였

으며, EU국가의 경우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계획안에 의해 집행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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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출과 2021~23년 민간투자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m 일본 정부는 2021년 백신접종, 지방정부 보조금 및 정부투자(GDP의 1.2%)에 대

한 정부지출을 늘렸으며, 향후 위기에 대비하여 예비비(GDP의 0.9%)를 할당함14) 

최근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각국의 특별지원의 상당 부분이 철회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m 강력한 경제성장과 긴급지원조치의 단계적 폐지 등 재량적 재정긴축을 통해 

2021, 2022년의 예산적자는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2022년의 적자는 2019년 대

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18] B 참고)

∙ 미국의 경우 예상되는 비즈니스 사이클 단계를 고려할 때, 예산 적자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18] A 참고)

∙ 또한, 2021~22년 GDP 관련 총 정부부채는 OECD 회원국에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보다는 적지만 2022년 말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18] C, D 참고)

[그림 Ⅰ-18] 재정 전망

14) 이는 예상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용가능한 2021 회계연도 초기예산(initial budget)에 포함됨.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9 데이터, OECD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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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재정정책기조는 거시경제상황, 특히 노동시장의 지표 개선을 중점
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갑작스런 재정부양책 중단은 지양해야 함 

m 2022년 말까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아웃풋 갭(output gap)15)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노동시장지표는 2019년 대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갑작스런 정

부의 공공재정 건전화(consolidation)는 지양해야 함 

m 하지만 주요기초수지(underlying primary balance)는 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국가들의 정부소비 및 투자는 2021~22년 실질 GDP 성장

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19] A, B 참고)

[그림 Ⅰ-19] OECD 회원국의 2022년 재량적 재정 기조(discretionary fiscal stance) 

주: 기초재정수지의 변화는 전년도와 비교했으며, 실질 GDP 성장에 대한 실제 정부투자의 
기여도는 정부투자의 양적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익처분계정(appropriation
accounts)으로부터의 정부투자 가치와 총 투자 디플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9 데이터, OECD 계산.

15) 실질 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로, 플러스일 경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고 마이너스일 경우 디
플레이션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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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U 국가들의 경우 재정정책기조가 EU재정준칙(fiscal rules)의 영향
을 받으므로 보다 경기순응적(pro-cyclical) 재정준칙 제정이 필요함 

m 최근 EU 재정준칙16)적용을 일시중단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출에 유연성을 부여

하는 일반면책조항(general escape clause)이 2022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시사됨

m 그러나 위기 이후 EU 재정준칙이 복원될 경우,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규

모 장기재정정책 없이는 재정준칙 준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17), 재정준칙에 대

한 재정비가 필요함 

라. 구조개혁의 필요성

위기는 노동력과 자본의 재배분(reallocation)을 동반하므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강화된 구조개혁 노력이 요구됨18)

m 원격근무로의 변화, 출장감소,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가용 일자리와 공간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처럼 소비자 선호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사업 분

야의 경우에는 위기 이후 규모가 영구적으로 축소될 수 있음

m 반면, 디지털 네트워크, 교통 및 에너지와 관련한 공공인프라 투자 등의 재정조

치는 해당 분야의 수요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직 노동자들(displaced 

workers)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할 수 있음

온라인 플랫폼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강
조했으며, 이 같은 기회는 국가별로 이질성을 보임 

m 미국의 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보다 재택근무비율이 높음 ([그림 Ⅰ-20] A 참고)

m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기술 개발 

수준 및 인프라 접근성이 높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국가에서 더 많이 사용

16) EU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각 회원국이 EU 재정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유
연하게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가능한 면책조항을 가동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17) 2022년 OECD EU 6개국은 정부부채 대비 GDP 비율이 마스트리흐트(Maastricht) 60% 기준 값보다 최소 또
는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18) OECD, 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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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19) ([그림 Ⅰ-20] B 참고)

[그림 Ⅰ-20] 팬데믹 기간의 디지털 기술의 사용

주: 패널 A 데이터는 특정시점에 집에서 근무한(worked at home) 사람과 재택근무(teleworked)를 한 
고용인을 나타내며, 팬데믹과 관계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패널 B 데이터는 팬
데믹 초기의 국가적 격리조치가 온라인플랫폼 사용에 영향을 준 정도에 대한 각 요인의 추정영향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OECD(2021i), “The Role of Online Platforms in Weathering the
COVID-19 Shock”, OECD Policy Responses to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계산.

저탄소경제(low-carbon economy)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
책적 조치의 부재는 위기 이후 온실가스배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m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탄소배출 가격은 너무 낮거나 전혀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화석연료 보조금 지

급은 물론, 화석연료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가 여전히 진행중임

∙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44개 OECD 및 G20 회원국의 탄소배출

량의 81%는 기준가격인 EUR 60/t CO2(2018년 기준, [그림 Ⅰ-21] 참고)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심지어 CO2 배출량의 55%는 가격이 전혀 책정되지 않음20)

m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배출의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공공예산에도 부

19) OECD 2021i.
20) OECD , 20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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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주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공

급에 대한 새로운 투자도 함께 지양해야 함21)

m 일부 국가가 재정부양책과 투자 프로그램에 “녹색” 조치를 포함시켰지만, 새로운 

녹색정책 비율은 매우 낮으며, 다른 부정적 정책들에 의해 대부분 상쇄됨

[그림 Ⅰ-21] 국가별 탄소배출 추세

주: 탄소가격점수는 국가가 탄소비용에 대한 특정 기준값에서 모든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가격을 책정
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한 수치. CO2톤당 30유로는 2010년대 초중반의 탄소비용 기준으로 저가
(low-end)로 책정되었으며, CO2톤당 60유로는 2030년 저가기준, 2020년 중가기준으로 책정됨. 마지막
으로 CO2 톤당 120유로는 탄소가격이 전반적인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중반까지 탈탄소화에 필요한 탄소가격의 중앙추정치. “ALL”은 44개 국가의 총점을 나타냄.
자료: 2021 OECD 실질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s) 데이터.

정부는 탄소가격 책정 및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을 포함하여 환경목표 달성
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를 통해 환경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m 환경목표에 따른 기업 지원, 재생에너지 투자, 저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m 또한, 이 같은 조치 시행 시 저소득 가정, 소외지역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악영

향을 완화하고 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 및 고용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21)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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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OECD 회원국과 비OECD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1. 호주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강력한 봉쇄조치, 즉각적인 검사 그리고 추적시스템으
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임

m 소규모 감염들로 인해 짧은 지역봉쇄나 국경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

으로 적은 경제적 비용을 동반함 

(경제전망) 내수확대와 경제활동 재개로 GDP는 2021년 5.1%, 2022년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불균등한 회복 중임 

m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도는 향상되고 총 노동시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

아갔으며 실업률도 5%대로 완화됨

m 공공투자와 정부의 인센티브, 차입금리 인하 등으로 투자는 증가세에 있으나 국

경폐쇄, 환율절상, 무역갈등, 여행제한 등이 여전히 수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 관광과 교육부문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철광석 수출은 환율 절상에도 불

구하고 호황을 맞음

∙ 무역갈등 해소 여부가 수출증가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음

m 하지만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대규모 발병과 그에 따

르는 제약들에 취약하며, 숙련된 이민자들의 입국지연 역시 경제성장을 저해함

(재정전망) 중앙은행은 금리 목표치를 0.1%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
월 채권발행프로그램을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정정책지
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m 임금 및 보조수당 지원 종료에 따라 항공·관광 분야를 포함해 선별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으며, 실업급여율도 소폭 상승함 

m 지난 5월 연방예산을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연

장, 구직자 추가 지원, 건강, 노인요양, 국가장해보험제도,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경기회복과 포괄성 향상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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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재분배, 파리협약 이행에 초점
을 맞춰야 함

m 경기회복이 더디거나 인플레이션이 과소평가 된다면 재정지원 및 채권매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국경폐쇄와 거리두기의 영향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선별지원이 동반되어야 함

∙ 주 간 직업면허 상호자동인식 법제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

의 토지세 대체 등으로 주 또는 지역 간 이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m 또한, 경제회복에 수반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을 경계하고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생산 등 기후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9 1.9 -2.5 5.1 3.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9 1.6 0.9 2.0 1.7
실업률(unemployment rate)1 5.3 5.2 6.5 5.5 5.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0.1 -0.5 -12.3 -6.6 -5.2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43.5 45.9 65.4 67.7 70.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2.1 0.6 2.5 2.6 1.9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 호주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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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리아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강력한 지역봉쇄와 꾸준한 백신접종 캠페인을 통
해 바이러스 전파 제한 및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됨 
∙ 지난 2월 초 감염 사례 증가에 따라 지역제한 및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백신접

종과 검사 순응도를 증가시킨 결과 3월부터 바이러스 전파가 둔화되어 5월부

터 제한이 완화됨 

(경제전망) 세계무역의 정상화와 정부지원으로 GDP는 2021년 3.4%, 2022년 
4.2%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경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함

m 2021년 하반기부터 전 범위에 걸친 회복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과 

GDP는 2022년 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예상함

m  세계무역과 산업생산의 회복으로 제조업에서의 경제활동은 반등하였고 대면 집

약 부문을 제외한 타 부문에서의 고용상황은 개선되었으며 ‘20년 12월~’21년 3월

까지 고용률은 약 2.4% 증가함

∙ 반면, 전체 부가가치의 7~8%,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는 통제 및 

여행 규제에 따라 지난 1~2월의 숙박은 전년대비 90%이상 감소하였고, 추후 감

염병 극복 여부가 산업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재정전망) 팬데믹 이후 신용보증을 포함해 GDP의 13%(약 500억 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부양을 통해 일자리 및 기업을 지원할 예정

m 소득세 감면을 포함하여 기업의 고정비용 보조, 단축근무제도, 일시적인 일반 및 

특정 부문별 조세감면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조금 

등을 지원함

∙ 3월에 4차 연장이 이뤄진 단축근무제도는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

∙ 기후보호와 디지털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가속화할 

예정이며 투자 인센티브를 위해 마련된 재원은 60억 유로에 달함

m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정부부채의 완만한 감소를 목표로 삼고 정부지원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재정적자는 2022년 말 GDP의 4% 이하 수준으로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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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재정정책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기
후보호와 디지털화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는 잠재성장을 촉진할 것

m 추후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양책을 투입할 재정

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립적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함

∙ 디지털 인프라와 기후대응을 위한 공공지출의 적절한 목표치 설정 및 달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

m 추가적으로 공공지출을 통한 학교와 대학에서의 디지털 교육 장비 개선과 교육인력 

증가로 기술 향상 및 사회 결속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1 2.5 1.4 -6.7 3.4 4.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2 2.1 1.5 1.4 2.0 1.9
실업률(unemployment rate)3 4.8 4.5 5.4 5.1 4.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4 0.2 0.6 -8.9 -7.3 -3.1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4 95.5 93.4 114.6 119.1 118.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4 1.3 2.8 2.5 1.6 2.3
주: 1. based on seasonal and working-day adjusted quarterly data

2.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3. percentage of labour force
4.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 오스트리아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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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기에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 확진사례는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5
월 중순 사이 80% 이상 감소했으며 백신접종 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m 의료시스템은 중증환자로 인해 여전히 압박받고 있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90%가 5월 

중순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6월까지 노인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할 예정임  

m 지난 6개월 동안 임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시행한 봉쇄조치들은 대부분 해제되었으나 

식당이나 술집 그리고 대중행사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를 시행함 

(경제전망) GDP 성장률은 2021년 4.7%, 2022년 3.5%까지 확대되고 불확실성 
감소에 따라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도 활성화 될 전망

m 수요증가 예상에 따라 체감경기가 개선됐지만 2021년 4분기 회복세는 부문별로 달랐

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기업투자를 억제 중임  

∙ 제조업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위기이전 수준의 6%

를 밑돌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업은 67%,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는 80%를 하회함

m 제한조치 철폐와 백신접종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활기를 찾는 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의 부도신청 수가 단기적으로 증가 예상

(재정전망) 2020년 주요 재정지원은 2021년 6월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며 
파산 급증에 대비한 사법개편절차개혁(reform of judicial reorganization 
procedure)을 계획
∙ 한시적 해고제도(GDP 1%), 자영업 대체소득(GDP 0.7%) 등 주요한 재정 지원을 

유지하고 세금 및 대출 납입 유예, 신규 대출 보장제도 등도 연장

∙ 2021년 초까지 정책지원과 부실채권신청 유예로 파산신청 수가 제한적이었음

(정책제안) 코로나19 대유행 진정과 경제회복에 따라 정책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녹색경제 및 디지털 전환 등 성장 전망이 높은 부분에 자원을 재할당

m 회복세 안정에 따라 임시적 조치들은 제거될 수 있지만 일자리와 기업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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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정책지원은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선호와 행동에 맞춰 생존 가능한 기업을 중

심으로 구조조정 및 부실개혁이 시행되어야 함

m 또한 당국은 차세대EU기금(NGEU, Next Generation EU)22)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잠재성장 문제를 해결해야 함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8 1.8 -6.3 4.7 3.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2.3 1.2 0.4 1.5 1.2
실업률(unemployment rate)2 6.0 5.4 5.6 6.4 6.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0.8 -1.9 -9.4 -7.2 -4.0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118.3 121.0 143.3 144.6 144.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0.8 0.3 -0.2 -0.9 -1.4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3> 벨기에 경제 및 재정전망

  

22) The Next Generation EU (NGEU) 기금은 EU회원국들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지원하기 위한 회복패키
지로 2020년 7월 21일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 7,500억 유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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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라질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2021년 초 바이러스 전파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
으며 백신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주 차원에서 조정되지 않은 제한조치가 공
중보건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m 지역에서 백신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용성 및 공급문제로 접종이 활발하

지 않았으나 최근 백신량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접종 캠페인에 속도를 내고 있음 

(경제전망) 감염 및 사망 사례가 많았음에도 2020년 말 경제는 강하게 회
복되었으며, GDP 성장률은 가계의 소비와 투자로 2021년 3.7%, 2022년 
2.5% 이를 것으로 전망

m 2020년 4분기 경제활동은 크게 반등하고 실업률도 3분기 14.6%에서 13.9%로 감소

하였으나 지난 3월 보건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은 순감소함

∙ 올 1~2월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견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강한 

확산과 이동제한으로 2021년 1분기 경제활동은 주춤함

∙ 전반적인 경제활동률은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서 실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복귀에 따라 실업률은 서서히 감소 할 것

m 하지만 백신접종의 가속화와 바이러스 확산 통제에 따라 가계소비 및 수출의 

주도로 하반기 강력한 경기 반등이 예상됨

∙ 2020년 증가한 저축률로 가계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식품과 광물을 중심으로 한 

세계수요 회복이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재정전망) 2020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GDP의 11.4%
였으며 공공부채가 2022년 말 GDP의 90%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재정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있는 상황

m 물가상승률은 2020년 동안 진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연말에 폭등하여 2021년 1분

기에는 전분기 대비 9.7% 상승함 

m 물가상승 기대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리를 0.75%p 상승한 3.5%로 인상하고 통화

정책의 부분적 정상화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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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당국은 신용위험이 따르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 CCyB)를 2021년 연말까지 0%로 조정을 결정하고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CCB)의 보충을 4월에 시작한다고 발표

(정책제안) 공공부채가 90%에 육박함에 따라 빈곤층 보호와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사이의 균형이 2021년의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이며, 재정여력 마련
을 위한 의무지출항목과 연동식의 변경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

m 코로나19 종식까지 임시적 지원은 연장되어야 하나 공제액, 신용보조금 등의 관

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지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전반적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채는 보통수준이나 위기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기업 

금융지원을 연장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완화를 신중하게 확대하거나 유지

해야 함

m 국내규제 개선과 국내외 경쟁촉진을 통해 중간재 및 자본재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교육 접근성 개선, 교육의 질 향상으로 노동시장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음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8 1.4 -4.1 3.7 2.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3.7 3.7 3.2 6.2 4.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1 -7.0 -5.7 -14.9 -7.4 -6.4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1 -2.2 -2.7 -0.7 0.9 0.5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4> 브라질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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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캐나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타격이 있었지만 
엄격한 봉쇄조치와 빠른 백신접종속도로 극복중임

m 3차 대유행은 4월에 정점을 찍었으나 주 단위의 엄격한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백신

접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여 5월 중순 전체 인구의 45%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침

(경제전망) GDP는 코로나19 규제 완화와 외부수요 증가로 2021년 6.1%, 
2022년 3.8% 증가할 전망이며 노동시장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

m 백신접종 진행과 차단조치 해제에 따라 올 하반기 경제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며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지출은 증가할 전망임

m 물가는 전년대비 3.4% 상승(21. 4. 기준) 했으나,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이 줄어들

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감소하고 추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상승

할 것임

∙ 에너지가격 회복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지수는 1.6% 상승에 그침

(재정전망) 2021~22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GDP의 6.4%로 추산되며 당분간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겠지만, 세수회복과 지원축소를 통해 향후 
정부의 재정적자는 감소할 전망

m 실질 GDP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0.4%, 0.9% 증가했고 석유 및 기타상품 수출 

가격 상승과 미국의 재정패키지로 인해 경제활동 회복세를 띰

m 지난 4월 양적완화 프로그램 축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화 및 재정정책의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정책금리는 0.25%에 머물러 있음 

∙ 긴급 임금 보조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캐나다 복구 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을 포함해 캐나다 복구 고용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등 가계 및 기업

지원 지속 

m 최근 집값 상승으로 주택소유가 어려운 상황이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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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정책제안)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기적 재정전략을 고려해야하고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정책에도 주목 필요 

m 2022년부터는 재정지출축소가 적절하며 경제상황 회복 속도에 따라 부채를 줄이

기 위한 개혁안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함

m OECD 경제조사에서 나타난 육아, 원주민 대상 프로그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회

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탄소가격책정 및 과세 계획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4 1.9 -5.4 6.1 3.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2.2 2.0 0.7 2.0 1.4
실업률(unemployment rate)2 5.9 5.7 9.5 7.9 6.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0.3 0.5 -10.7 -6.0 -1.5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92.8 92.7 127.4 130.5 130.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2.3 -2.1 -1.9 0.4 0.6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5> 캐나다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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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칠레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3월 중순 2차 유행을 겪었으나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의 45%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국내 
활동의 전면 재개 가능

m 지난 3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있었으나 가계와 기업이 강화된 봉쇄조치 등의 

규제에 적응하고 광범위한 정책지원 시행으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경제전망) 빠른 백신 출시와 글로벌 경제 개선으로 GDP 성장률은 2021년 
6.7%, 2022년 3.5%로 반등할 것이며 2022년 초 GDP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전망

m 전례 없는 재정대책과 연기금 지출 확대로 2020년 3분기 이후 고용회복, 기업 및 

소비자심리 개선 등 경제회복세는 강화되었으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경제활동은 여전히 취약함

∙ 노동시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점차 개선되고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과 같은 산업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임

m 민간소비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투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으

로 투자의 탄력이 증가하여 2021년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은 추진력을 얻을 것

∙ 구리가격 인상과 민간투자사업 효율화로 고정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규

모 외환보유액,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공공부채가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 

(재정전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대응은 2020년과 2021년 GDP의 13%
에 달하고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지만 회복세에 따라 재정 부양책은 
점차 철회될 것으로 예상 

m 통화 및 재정정책은 신중한 재정운용 덕분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저축 및 여성노동 참여, 연금혜택 강화를 위한 개혁안이 추진될 예정

m 재정 지원은 주로 가계 및 기업, 취약가구의 현금지원, 고용유지 및 보조금 제공 등

에 활용되었고 기록적으로 낮은 금리와 확장재정은 금융안정과 신용확대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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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회복과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생산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m 규제 간소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

용서비스 및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

의 평등을 제공해야 함 

∙ 공공고용서비스, 실업수당 등의 강화로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에 직면한 근로자

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m 또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고품질 교육, 디지털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고용회복 및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가 가능할 것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8 0.9 -6.0 6.7 3.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4 2.6 3.0 3.6 3.1
실업률(unemployment rate)1 7.4 7.2 10.7 9.8 8.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1.7 -2.9 -7.2 -4.2 -3.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3.9 -3.7 1.7 -1.5 -1.2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6> 칠레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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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 발생 억제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
고 있지만 백신접종 과정은 다소 더디게 진행

m 일부 지방에서 무료 픽업서비스와 선물 제공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경개방 및 여객

수송 위한 백신 접종률 70%는 물론 여름까지 목표접종률 40% 달성도 어려운 상태임 

∙ 올 초 허베이, 윈난, 랴오닝, 안후이 같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을 예방

하기 위해서도 광범위한 백신접종이 필요

(경제전망) 보건환경 통제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시, GDP 성장은 2021년 
8.5%, 2022년 5.8%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

m 성장의 핵심동력인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이며, 수출수

요의 호조는 높게 유지될 전망임

∙ 코로나19 대유행의 중심지인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숙박업, 음식업, 운송업 등 코로나19 충격이 큰 업종이 빠르게 반등함

∙ 건설 활동 성수기 도래로 인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라 철, 구리 등 원자재 수입

이 증가세에 있어 소비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짐

m 관광수입 회복에 따라 추후 경상수지 흑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

m 백신접종률 증가와 관련해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소비는 활성화되겠지만, 지

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사회보호망 강화가 필요

∙ 최근 온라인 판매 및 소비가 활발한 상태이며 접종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소비

심리는 더 급격히 반등할 것

(재정전망)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회복세를 보여 2020년 대비 재정지원은 
축소되고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변화하겠으나 일부 지원책은 유지할 전망

m 약 1년 동안 기준금리의 변동은 없었으며 다른 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버블방지를 위해 긴축조치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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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채권채무불이행과 지방정부 소유 기업의 채무불이행비율 증가로 채권시장에서의 

신용등급 건전화 결정안을 발표하고 신용평가기관 독립을 제안함

∙ 기업부채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4월말 증권거래소는 

고위험 회사채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낮은 신용등급 회사채 

발행을 제한함

m 높은 회복세에 따라 재정 지원은 2020년 대비 축소되겠지만 부채상환 연장 등 

일부 지원책은 유지될 예정임

∙ 사회보장기여율이 낮은 업종 및 지역의 기업은 회복속도를 고려하여 최대 2022년 

4월말까지 지원연장 가능

(정책제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소비 진작과 재생에너지 
등의 기반구조 투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할 필요 

m 공공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한 호구제도(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개혁 가속화, 저

렴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투자에서 소비로 균형조정 가능

m 증가된 사회적 지출은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등을 통해 충당 가능할 것이며 

국유기업 이익의 상당부분을 정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6.7 6.0 2.3 8.5 5.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9 2.9 2.5 1.5 2.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1 -3.0 -3.7 -6.9 -6.5 -6.0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1 0.2 0.7 1.9 2.6 2.7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7> 중국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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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덴마크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2020년 말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한 봉쇄조
치를 시행한 후 확진사례 감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규제를 완화

m 3월부터 상점과 음식점 일부 재개장 허용 등 규제를 완화했고 점진적인 경제활동 

확대와 백신접종에 따라 2021년 하반기 해외여행 회복도 전망함 

(경제전망) 연초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실적 저하로 GDP 성장률은 2021
년 2.8%, 2022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m 2020년 말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2021년 초 소비 및 성장을 억제하여 

1분기 GDP는 1% 감소했으나 2021년 3월부터 시작된 점진적 개선세로 내수와 

GDP성장이 가속화됨

∙ 제한 조치로 인해 문화, 숙박, 음식·서비스 등의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봉

쇄조치 완화와 기업신뢰도 제고, 정부 지원책 유지 등이 내수 회복의 발판을 

마련함

m 건설업과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위기 이전 수준의 

실업률은 2022년에 회복 가능할 것

∙ 2019년보다 높지만 일자리 유지 계획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함

(재정전망) 2021년 재정부양책은 주로 환경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EU의 
그린회복패키지에 합의하고 기업 보조금 지원 등에 지출을 할당

m 코로나19의 경제 악영향 완화를 위해 GDP의 2.6%에 해당하는 EU 2021~22 그린

회복패키지(Green Recovery Package for 2021~22)에 합의하고 2020년 개시한 그린주

택대책(GDP의 0.4%)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 에너지, 건설, 운송, 농업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 제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업과 밍크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

m 예상보다 빠른 소비 정상화와 감염사례 감소, 백신 출시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회

복력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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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과거의 경험에 따라 성급한 긴축은 위험할 수 있지만 추가 
재정부양책은 방지하고 기후전략에 대한 투자와 성장을 지원해야함

m 2022년 유휴생산능력(spare capacity)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을 저

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부양은 피해야하며 가계 지원 및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함

m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등 구조적 

조치와 투자구현이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2 2.8 -2.7 2.8 2.9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0.8 0.8 0.4 1.2 1.4
실업률(unemployment rate)2 5.1 5.0 5.6 5.9 5.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0.7 3.8 -1.1 -2.8 -0.9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47.2 47.9 58.6 61.8 63.0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7.0 8.9 7.8 8.2 8.6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8> 덴마크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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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로 지역

(코로나19 대응) 2020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자수는 높은 수준
을 유지했으나 백신확대와 검사·추적 개선으로 2022년에는 활동제약 감소 전망

m 2020년 12월부터 백신 도입과 접종으로 이동제한과 봉쇄조치가 점차 해제되었으며 

백신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활동 제한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것

(경제전망) 봉쇄조치 완화로 올해 하반기 경제는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민간소비와 재정지원, 대외수요에 힘입어 GDP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4.4%로 증가할 전망

m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수축 이후 최근 경제활동은 활발해지고 있으며, 

민간소비가 GDP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함

∙ 봉쇄조치의 직접적 영향이 큰 서비스업보다 수출지향적인 제조업, 건설업 부문

에서 외부 수요 역동성 증대에 따라 지표가 강화되는 등 회복세가 관찰됨

m EU회복계획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행과 공공투자로 회복세는 강화될 것이며 

2022년까지 위기 이전 수준의 실업률로 복귀할 것

∙ 단축근무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함

m 2021년 초 핵심물가지수의 상승은 대부분 세금변동(tax changes)과 관련되어 일시적

이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에너지 가격의 증가로 더 오랜 기간 지속됨

(재정전망) 유로권 GDP 대비 약 2%의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면서 2021년에도 
재정을 확대하고 정책금리는 2021년과 2022년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m 2021년에도 재량재정확대가 예상되며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sers) 가동과 

더불어 2022년부터 일부 부문에서의 감축이 시작될 것

∙ 재정적 지원은 국가복구 및 회복력 계획(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의 구현을 

위한 것이며 이는 EU보조금 승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름까지 미결된 승인절차 및 

비준을 완료할 예정임

m ECB는 2022년 3월까지 개인 및 공공 대출자를 위한 금융조건 유지를 위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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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공급운영(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과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에 

5천억 유로를 확대지원하고 장기금리 인상을 완화함

m 안정성장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23)이 활성화되기 전 유럽 재정 프레임 

워크는 부채의 지속가능성, 경기순환안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이 필요

(정책제안) 봉쇄조치 해제에 따라 자원 재분배를 촉진해야 하며 연구와 혁신을 
포함한 공공자본형성과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함

m 인플레이션이 2022년 말까지 ECB의 목표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은 수

용력을 갖춰야 하며 국가재정정책 역시 회복세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m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자원 재분배를 촉진하고 공공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재정프레임워크가 필요함

∙ 부실채권의 급증은 신용공급과 자원배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처분 속도를 올리고 유럽지역 또는 국가단위의 자산관리 회사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9 1.3 -6.7 4.3 4.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8 1.2 0.3 1.8 1.3
실업률(unemployment rate)2 8.2 7.5 7.9 8.2 7.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0.5 -0.6 -7.2 -7.2 -3.7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102.4 103.5 121.9 124.6 123.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3.5 3.1 2.9 3.3 3.2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9> 유로지역 경제 및 재정전망

  

23) 안정성장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기준을 정의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정



   국제기구 주요보고서 요약 2021 No.5

 51 •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10. 핀란드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봉쇄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올 5월 
중순까지 성인인구의 44%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침

m 지난 3월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매장 폐쇄, 개방시간 제

한 등이 있었으나 5월부터 완화되었고 6월부터 EU내 이동이 가능함 

m 1차 백신접종 인구는 EU/EEA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차 접종 비율은 5%에 불과함

(경제전망) 올 초 제3차 유행으로 경기가 후퇴했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2021년 2.6%, 2022년 2.7%로 GDP성장률 증가 전망

m 2021년 초 3차 대유행으로 경제활동 및 고용 회복이 미미했으나, 수출시장 회복세

와 기업투자 확대로 성장이 가속화 될 전망임 

∙ 봉쇄조치 완화와 백신접종 진전으로 가계는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저축을 

줄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것

m  2021년 1분기 실업률은 7.8%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6.9%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2년 중반에 이르러 이전수치로 회복될 전망임

m 올해 물가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1.8% 상승하겠지만 2022년 1.5%로 완화 

(재정전망) 2021년 재정부양책은 2억 7천만 유로, 2022년 5억 5천만 유로로 
추정되며 코로나19위기 대응 주요 임시지원 조치들은 2021년 말까지 유효

m 정부의 임시조치에는 사업·개발비 보조, 식음료·서비스 분야 지원, 연구·개발·혁신

을 위한 대출 보증 및 임시대출 제공 등이 포함됨

∙ 소득 및 실업수당과 관련된 지원은 2020년 말까지 유지되었으며 특별파산구제

제도는 2021년 2월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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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보건환경이 악화될 경우 임시지원책을 연장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 안정화를 위한 중기 재정전략이 필요 

m 보건환경 악화로 임금 및 수익성 증가가 저하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임시지원

을 확대해야 함

∙ 실업수당 보조로 고용주들이 임시해고계획 사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비용절감효과를 낼 수 있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기여함

m 대유행이 진정되고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지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기적 재정

전략을 모색해야 함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3 1.3 -2.8 2.6 2.7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2 1.1 0.4 1.8 1.5
실업률(unemployment rate)2 7.4 6.7 7.8 7.7 7.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0.9 -0.9 -5.4 -4.2 -1.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72.8 72.9 85.3 91.9 96.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1.8 -0.3 0.3 0.6 1.0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0> 핀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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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랑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2021년 초 감염으로 인해 증가했던 의료시스템의 부담
이 점차 완화되고 올 가을 전 만 18세 이상이 모두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m 장기적인 봉쇄조치에도 연초 환자 수는 증가하여 추가적인 지역 및 이동제한, 

휴교 등의 조치를 취했고 지난 5월부터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를 발표함

m 최근 백신접종 캠페인이 활성화되면서 2021년 늦여름까지 접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

(경제전망) 백신접종 가속화와 규제완화로 경제활동이 강화되면서 GDP는 
2021년 5.8%, 2022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

m 2022년 1분기 전후로 경제는 위기이전 수준에 이를 것

m 2021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백신 캠페인 가속화와 보복소비

(pent-up demand)에 따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GDP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부양 및 유동성 증가, 활발해진 온라인 쇼핑 등으로 경제활동이 증가

∙ 하지만, 산업 모멘텀이 약화된 식음료, 항공 및 여행 등 서비스업은 2019년 말 

수준을 50% 이상 하회함 

m 세계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글로벌 수요개선, 정부자본 지출 증가 등으로 수출

전망이 높지만 고용은 비교적 늦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교역대상국들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수출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금

융 여건 개선과 회생 지원에 따라 기업투자가 강화될 것

∙ 1분기 전 부문에서 의존형 민간 고용이 증가하고 단기근로자는 민간 고용의 

12%에 육박하나 고용유지제도의 참여 감소로 고용부문은 천천히 회복할 것

m 제조업 대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항공, 여객운송, 관광·문화, 숙박업 등의 서비스 산

업은 2021년 가을까지 약세가 지속될 것이며 회복여부는 향후 정부조치에 의존적임

(재정전망) 재정적자와 부채는 GDP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 GDP의 1.7%, 2022년 1.8%에 달하는 재량적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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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
m 단기근무제, 소기업 및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 인프라 및 디지털화에 공공투자 

확대, 교육프로그램 추가 등

∙ 105억 유로 규모의 사업세 인하와 고용보조금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자동차와 투자 보조금, 내구재 소비, 주택투자 촉진 등을 목표로 함

∙ 주택 및 법인세 인하와 보건부문 자금조달

m ECB는 수용적 통화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차세대EU기금(The Next 

Generation EU)을 통해 2년간 40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자금 조달과 국

내외 수요를 활성화 할 계획임

∙ 유급 공휴일과 단기 근로계약 임금 보조 등을 통해 기업비용을 완화하고 기업

금융 지원을 2021년까지 연장함

(정책제안) 임시적 비상대책 연장과 친환경 및 디지털 투자 등에 중심을 둔 
중기복구계획을 진행하고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가속화해야함 

m 기업 대상 단기근무제도와 대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봉쇄조치의 직

접적 영향을 받는 일부 부문에는 임시조치를 연장해야 함

∙ 부채급증 및 부도, 실업의 위기여파가 지속적인 기업을 위한 패스트트랙 구조조정 

절차, 채무 조정 절차 등 폭 넓은 접근과 효율적인 근로자 재분배 허용이 필요함  

m 코로나19 검사능력을 늘리고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 어린이 등 취약집단에 

대량 우선 접종을 통해 대유행 진화를 뒷받침해야 함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8 1.5 -8.2 5.8 4.0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2.1 1.3 0.5 1.4 0.8
실업률(unemployment rate)2 9.0 8.4 8.0 8.8 8.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2.3 -3.1 -9.3 -8.4 -4.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121.4 124.3 147.9 149.3 147.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0.6 -0.7 -2.3 -2.4 -2.2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unemployment rate includes overseas departments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1> 프랑스 경제 및 재정전망

  



   국제기구 주요보고서 요약 2021 No.5

 55 •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12. 독일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제한 조치가 계속 연장되
었으나 올 4월부터 백신접종이 강화

m 지난 3~4월 신규 사례 수 증가에 따라 지역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규제 

완화는 한동안 지연되었음

m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나 보육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표적 백신접종을 통해 주요 

분야의 재개를 지원중임

(경제전망) 제조업 중심의 수출 증가와 백신접종으로 경제는 2021년 3.3%, 
2022년 4.4% 상승할 것으로 전망

m 백신접종 보편화와 소비 증가, 제조업 활기와 건설 및 서비스업의 부활로 2021년 하

반기 GDP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

m 수출 수주량 증가로 제조업은 업계 기대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이전 수준을 

넘어 호황을 누리고 있음

∙ 반도체 및 선적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반기 

제조업 생산량을 크게 증가함

m 반면, 서비스업은 2021년 1분기 평균 이동성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바이러스 재유행

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로 서서히 회복중인 상태임

∙ 2021년 1~2월 소매판매는 2020년 3~4월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었지만 3월부터 

회복중임

m 실업률에는 큰 변동이 없고 정부 지원 단기 근로자는 2021년 1월 327만명으로 늘었

으나 2020년 상반기 정점이었던 600만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임

∙ 단기근무의 절반 이상은 숙박 및 음식, 문화, 오락 등 제한조치에 영향이 큰 서비

스업이었음

(재정전망) 신규로 승인된 연방 차입금은 2021년 2,400억 유로(GDP의 
6.9%), 2022년 800억 유로(GDP의 2.3%)이며 확장재정정책이 성장을 견인

m 2020년은 지출감소로 인해 계획보다 예산지원이 적었으나 봉쇄조치, 가족 보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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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제도 확대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위한 지원을 계획함 

m ECB는 수용적인 통화 정책 및 총수요를 지지하며 차세대EU기금 및 보조금은 기후

변화 대처, 디지털화, 의료서비스 강화 그리고 투자 장벽을 낮추는데 사용될 예정임

m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기타 관리조치를 축소하면서 신용을 유지하고 은행의 디레버리징

(bank deleveraging)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수익성이 낮고 레버리지가 높은 은행들은 기업부실에 따라 압박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강화함 

(정책제안)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백신의 효율적 공급과 접종 가속화,  
디지털화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정부양계획의 역할 중요

m 바이러스로부터 보호와 위기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연방 당국와 주정부간 효율적 

백신 공급 조율이 필요함

m  경제회복 후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연구개발, 환경개선, 자금지원 등 재정부양계획이 매우 중요해짐

∙ 지자체에 추가적 재정지원과 정부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계획 및 산업적 제약 해결 

∙ 연구개발 관련 세금 및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교사들을 대상으

로 한 교육으로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 사용이 증가할 수 있음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3 0.6 -5.1 3.3 4.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9 1.4 0.4 2.6 1.6
실업률(unemployment rate)2 3.4 3.1 4.2 4.2 3.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1.8 1.5 -4.2 -4.5 -1.6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69.5 68.1 79.8 83.8 82.7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7.5 7.2 7.0 7.5 6.9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2>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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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리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제3차 유행이 발생했으나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한 백신접종으로 점차적 재개 시작

m 제3차 유행으로 올 4월 초까지 높은 감염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그리스의 전체 백신

접종률은 EU평균치에 거의 도달하여 서비스 및 관광시설이 재개장함

∙ 2020년 11월부터 교육 및 서비스 기관을 폐쇄하고 재택근무 장려와 인구 이동 제한

이 시행되었으나 4월 말부터 재개 시작 

∙ 전체 백신 접종량의 85%이상을 의료종사자와 60세 이상의 우선접종 그룹에 제공함

(경제전망) 여행제한 완화로 서비스 활동 및 수출이 증가하여 GDP는 
2021년 3.8%, 2022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

m 봉쇄조치는 관광업 및 고객 서비스업에서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였으나, 경기회복

계획이 서비스 및 여행 활동과 투자를 지원함에 따라 2022년까지 경제회복은 가속

화될 전망임

∙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2021년 2분기부터 관광

분야는 회복될 전망이며 관광이익은 2020년 감소분의 절반수준으로 예상함

m 세계무역 강화 흐름으로 그리스의 해운서비스와 상품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계소득 및 고용이 증대할 것

m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축적된 저축의 감소로 소비회복을 지원할 것이며 진행 중

인 개혁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전망) 2021년 경제 지원 규모는 143억 유로(GDP의 8.3%)로 2020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

m 그리스의 경기회복계획은 디지털·그린 투자, 기술·고용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그

리고 경제·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보조금 및 대출 지원을 계획함 

∙ 2021년 40억 유로(GDP 2.3%), 2022년부터 매년 53억 유로(약 5조 원) 지원 예정임

m 정부의 지원 대책은 자영업자, 근로자,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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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유예(Moratorium)는 현안사업과 가계대출의 12%에 적용되며 기업이 운용자본

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제도도 도입함

m 은행들은 정부의 대출과 이자보조금을 받아 기업의 신규 대출을 늘려 2020년 초과

은행예금은 GDP의 7%이상 증가함

(정책제안) 관광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 따라 백신접종 캠페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와 개혁의 단행이 필요

m 공공재정과 은행자산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보호계획 조치와 

경기회복계획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실행이 필요함

∙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재개를 장려하였지만 지원철회에 따라 파산 및 부실채

권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 자산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됨

m 고용집약형 서비스의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

그램과 훈련, 소득지원 등으로 빈곤과 장기실업의 증가를 막아야함

∙ 그리스의 경기회복계획에는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되어있고 행정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음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6 1.9 -8.2 3.8 5.0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0.8 0.5 -1.3 0.2 1.2
실업률(unemployment rate)2 19.3 17.3 16.3 15.9 15.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4 0.9 1.1 -9.7 -10.1 -3.7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201.3 204.8 241.9 237.4 227.9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5 -2.9 -1.5 -6.7 -6.5 -5.2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4. national accounts basis
5. on settlement basi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3> 그리스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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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도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인구의 약 20%가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코로나19 감염사례는 1월말부터 빠르게 증가했으며 8월까지 3억 명이
라는 백신접종 목표 달성의 어려움 존재

m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공보건에 대한 과소투자 등으로 1월 말 일일 최소 

13,000건에서 5월 초 400,000건으로 빠르게 확진 사례가 늘고 있음

m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국가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모두를 접종 대

상으로 허용하면서 접종률 목표달성에 기여중임

(경제전망) 소비재 및 투자재의 보복소비(pent-up demand)에 따라 2021
년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후 2022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

m 2020년 중반 이후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되고 있었으나 올해 코로나19 대유

행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상품 수출·수입과 외환보유액은 사상최고 수준에 달하고 구매자 관리지수 역시 

평균 이상 수준에서 안정세에 있었음

∙ 하지만 2차 대유행 이후 화물철도 교통을 포함한 이동성 데이터와 비이동성 

데이터, 전기 소비량 등의 지표는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실업률은 변동성이 크고 도시 폐쇄로 인한 귀농귀촌 물결이 거세지고 있음

∙ 공급망 교란과 연료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의 우려가 높아짐

m 인도는 2021년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기 이전 

GDP 추세를 회복하기 어려움

∙ 내구소모재와 제품 및 재화에 대한 보복소비(pent-up demand)로 호조를 띄겠지

만 전자·제조업 외 다른 부문들은 취약한 투자의 지속으로 여전히 약세를 보임

(재정전망) 코로나19로 인해 양적완화와 재정지원 등이 투입됐으나 분야별 
정책의 미세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부채 및 적자비율 감소 전망

m  2020~21 회계연도 GDP의 9.5%였던 재정적자가 2021~2022회계연도에는 6.8%

로 감소하고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93%로 소폭 하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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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올해 공공은행 및 종합보험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240억 달러 규모

로 Air India(에어인디아)의 매각을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임

∙ 스트레스성 부채를 매입하고 자산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자산재건축사와 자산운

용사가 설립될 예정임

m RBI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4%로 유지하면서 수용적 입장을 취했고, 회복

속도 둔화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2022년 중반으로 늦출 것으로 예상됨

∙ 모라토리엄 완화의 해제로 대출과 신용비용이 모두 급증하여 은행의 이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제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고용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m 선별적 지원과 조세지출 개편을 통해 재정정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청년층을 

흡수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2020년 빈곤과 비공식성(informality)이 모두 증가했고 중산층이 몰락했으며, 교육 

중퇴자 급증, 어린이 영양실조 증가로 15만면 이상의 어린이와 산모가 사망함

m 충분한 외화보유와 취약한 은행부분의 개혁을 통해 향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자

본유출에 대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함

∙ 투입원가압력은 물가를 목표치 이상 넘어서게 할 수 있고 부실자산 비중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6년 제정된 파산법을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6.5 4.0 -7.7 9.9 8.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3.4 4.8 6.5 5.4 4.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5.5 -6.5 -10.0 -9.6 -7.0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2.1 -0.9 1.4 -0.4 -1.4

주: 1. percentage of GDP
2. gross fiscal balance for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4> 인도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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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스라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세계에서 가장 신속한 백신접종 캠페인 덕분에 
이스라엘 인구의 60%(성인의 80%)가 2차 접종까지 마침

m 백신접종에 따라 새로운 확진사례가 급감했고 2월부터 봉쇄조치 완화, 관광객에 

대한 규제 해제 등 경제 및 교육시스템이 재개됨

(경제전망) 2월 이후 높은 백신접종률과 경기재개로 GDP는 2021년 5%, 2022
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m 백신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사라져 투자와 외부수요가 강화되고 2021년 

민간소비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2022년 말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웃돌 것 

∙ 공급제한 철폐와 노동시장 개선이 이뤄졌고 고빈도수익지표와 신용카드 구매자료

에 따르면 초과저축 감소와 보복소비(pent-up demand)로 인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함 

m 첨단 서비스 수출의 강세로 2020년 경제의 위축 정도는 타 OECD회원국에 비해 

낮았으나 예술·엔터테인먼트, 숙박업 등 분야에서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편임

m 물가상승률은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중앙은행의 목표치(1~3%)를 하회하고 있음

(재정전망) 비상대책이 단계적으로 중단되면서 일부 지원책을 제외하면 
2020년 대비 재정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m 재정정책 대응은 주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자본이전과 의료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동성 제공과 인프라 및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함

m 중앙은행은 셰켈절상완화를 위해 2021년 1월 300억달러 외환을 매입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말까지 국채와 회사채도 매입을 진행함 

∙ 국채 620억 셰켈(GDP의 4.3%)과 회사채 35억 셰켈(GDP의 0.2%)을 매입함

m GDP 대비 공공 부채율은 2019년 60%에서 2020년 약 73%로 증가하였고 내부적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



   국제기구 주요보고서 요약 2021 No.5

 62 •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정책제안) 통화 및 재정정책은 노동시장 개선이 확실시 될 때까지 유지하
고 노동소득과 자본의 재분배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m 2021년 예산과 중기재정전략을 조속히 승인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경기회복

을 강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음

m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사회·경제적 

격차 축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적극적으로 재교육 및 구직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세 공제 강화를 통해 저숙련 

노동자들의 근로 장려금을 개선할 수 있음

m 기술, 대중교통 및 인프라, 기후 친화적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보다 포괄적·

친환경적 지속가능 정책을 모색해야함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6 3.4 -2.5 5.0 4.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0.8 0.8 -0.6 1.0 1.0
실업률(unemployment rate)2 4.0 3.8 4.3 5.5 5.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3.6 -3.9 -12.1 -8.2 -6.2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60.9 60.0 72.9 76.9 79.0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2.7 3.1 4.9 4.1 4.3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5> 이스라엘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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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탈리아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격리 조치로 인해 팬데믹이 통제되고 있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있음

m 정부는 식당, 박물관 및 고등학교 등교 재개를 허용하였고, 6월과 7월에 추가적

인 완화 조치 예고

m 정부는 노인 및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인구

의 80%(4,150만 명) 백신 접종을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m 백신 접종 캠페인은 EU 전역의 공급 및 유통,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시작은 

더뎠으나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경제현황) 대면 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 생산
은 강세를 보이고 있음

m 2021년 1사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한 반면, 산업생산은 0.9% 증가

m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 기업 신뢰도는 2019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서비스 부

문 기업 신뢰도는 2019년 수준을 하회

m 가계 지출은 신뢰도와 활동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가계 저축은 고용 

안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재정현황 및 전망) 종합적인 재정지원은 2021년까지 계속될 예정
m 지난 4월, 격리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발표, 이

에 2021년 지원 규모 총액은 730억 유로(GDP 대비 4.1%)에 이름

m 정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적자가 증가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정책지원

을 지속할 계획

m 공공 투자는 2022년에 GDP 대비 3.1%로 증가하고, 202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국가채무24)는 GDP 대비 160%에 이를 것으로 전망

24)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일반정부 총공공채무(Maastricht definition of general government gross public debt)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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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백신 접종률 증가, 규제 완화가 경제 회복
을 견인하여 경제성장률은 2021년 4.5%, 2022년 4.4%로 전망

m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제조업과 수출이 회복을 주도하고, 이는 민간 부문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임

m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위험이 큰 인구가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서비스 부문 경기

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m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 따라 실업률의 소폭 상승이 전망되나, 이

동성 제한 해제, 일자리 회복, 불확실성 감소에 따라 소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

(정책제안)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위해 공공행정 개혁이 필요함
m 단기적으로 파산 등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추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일부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필요함

m 중기적으로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잡한 조세제도를 정비할 필

요가 있음

m 근로자와 실업자를 위한 훈련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취약 

계층, 특히 여성과 청년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8 0.3 -8.9 4.5 4.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2 0.6 -0.1 1.3 1.0

실업률(unemployment rate)1 10.6 9.9 9.1 9.8 9.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2.2 -1.6 -9.5 -11.4 -6.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148.0 156.1 186.1 189.7 187.4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2.6 3.3 3.7 3.2 3.0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6> 이탈리아 경제 및 재정전망

미하는 것으로, 마스트리히트 기준의 총채무는 ESA/SNA에서 정의되고 있는 거래신용(trade credits)과 선금
(advances), 주식(shares) 그리고 보험책임준비금(insurance technical reserves)을 포함하지 않음(출처: 옥동석, 
『2007년말 현재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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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공중보건 상황은 지역마다 상이하고 백신 접종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m 정부는 감염률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 2021년 1월과 4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

포하였고, 4월에는 영향을 받은 도시의 식당과 술집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준비상사태 조치를 취함

m 그러나 위 조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

며, 도쿄와 오사카의 경우 감염 통제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m 백신 접종 캠페인은 2월 중순에 시작되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느리게 진

행되고 있음

(경제현황) 격리조치는 국내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외부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

m 2020년 하반기 소비가 크게 회복되었으나 2021년 초 새로운 격리조치, 낮은 임

금상승과 겨울 보너스 지급의 대폭 감소로 인해 다시 억제되었음

m 자동차 관련 수요 강세가 완화되었으나 무역 파트너국의 경제회복으로 수출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

(재정현황 및 전망) 정부의 재정정책은 공중보건 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함
m FY2020 제3회 추경예산은 백신 관련 지출과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지방정부 교

부금, 서비스 부문 지원금, 구조개혁 지원금(특히 투자부문) 등을 포함

m FY2021 초기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조 엔(GDP 대비 0.9%) 규모의 비상

준비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시스템, 가구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

m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은 공공채무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현

재 공공채무는 GDP 대비 240%를 상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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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현황)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 약세로 
인해 낮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은 여전히 경기순응적인 모습

m 일본은행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화완화를 위해 장기금리 변동 허용범위 조

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금리를 제한하기 위해 고정금리 구매 방식(fixed-rate 

purchases operations)을 도입

m 금융 중개25)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출 촉진 이

자 제도(Interest Scheme to Promote Lending)26)를 도입

(경제전망) 꾸준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021년 2.6%, 
2022년 2%로 전망되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

m 현 격리조치가 여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이 해제되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m 지난해 12월 중단되었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이 재개되어 소비가 늘어나고, 

미국, 중국 등 대규모 무역 파트너의 지속적인 경제회복으로 수출 회복이 예상됨

m 감염의 향후 추이는 전망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임

∙ 감염 진화에 성공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 더 강력한 회복을 할 수 있으나, 

∙ 감염이 지속되고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를 방해하면 경제는 더 큰 피해를 입

을 수 있을 것

(정책제안) 구조개혁을 강화하는 동시에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것이 핵
심

m 단기적으로 재정지원 정책이 계속되어야 하고, 경제회복이 확실해지면 장기적으

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함

25)  financial intermediation: 저축자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예입 받아 그 자금을 차용인에게 대부하는 것으로, 
금융 중개기관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연금 및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음

26)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마이너스 금리 포함), 금융중개를 하는 시중은행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본은행의 대출지원제도 잔액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해 두는 당좌예금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이러한 영향을 상쇄해 주는 제도
(참고: “일본은행, 금리 인하 실효성 높이는 제도 신설”, 연합인포맥스, 2021.3.1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036, 검색일자: 2021.6.2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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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부채 부담 증가와 관련된 리스크를 제한하

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m 전염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형태 개혁(work-style reforms)”을 추

진하고, 직업훈련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함

m 재분배 개선을 위한 보조금, 디지털화, 녹색 성장을 우선순위로 하는 구조개혁은 

보건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고 회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6 0.0 -4.7 2.6 2.0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0 0.5 0.0 0.1 0.6

실업률(unemployment rate)2 2.4 2.3 2.8 3.0 2.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2.5 -2.9 -10.1 -6.7 -4.0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220.8 222.9 238.0 241.2 241.4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3.5 3.4 3.2 3.6 3.7

주: 1.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seasonally adjusted quarterly indices for each year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7> 일본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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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지속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됨
m 신규 감염사례는 지난 2월 이후 약 5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거리두

기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

m 6월까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5월21일 현재, 전체 인구의 7.3%가 최소 1회 접종)

(경제현황) 수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은 뒤쳐져 있음
m 전체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IT 제품에 대한 대외수요가 강하고, 자동차 

부문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

m 개인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1%, 온라인 

쇼핑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

m 고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의 제한으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

게 유지되고 있음

(재정현황 및 전망)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함
m 정부는 팬데믹 영향 완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제도, 금융지원 등과 

같은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m 3월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15조 원(GDP 대비 0.8%)은 기존 지원 패키지보

다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임

m 구조적 재정수지27) 적자(underlying fiscal deficit)는 2020년 GDP 대비 3.4%로 증가, 

이어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GDP 대비 0.7%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통화정책 현황)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20년 5월부터 정책금리를 0.5%로 유지,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

27) 경기조정 재정수지에서 예외적 조치(one-off transaction)의 영향을 제거한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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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하였으나, 이는 2020년 저점을 찍었

던 기저효과와 치솟는 농산물 가격, 유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것

m 2022년 인플레이션은 2% 이하를 목표함에 따라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을 유지

할 필요가 있음

(경제전망) 2022년까지 견고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3.8%, 2022년 2.8%로 전망

m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거리두기 제한 완화, 수요의 점진적인 확대는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서비스 부문의 활기를 되찾아줄 것으로 예상

m 한국형 뉴딜정책의 맥락에서 강력한 기업 및 정부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임

m 그러나 더딘 백신 접종 및 세계무역 긴장은 회복을 방해할 수 있고, 주택 가격 

변동성과 높은 가계 부채는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

(정책제언) 공공 지원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투자가 요구됨
m 팬데믹의 영향과 지속성은 부문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제가 견고한 성장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가구 및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m 선별적 지원은 성장 유지 측면에서 보편적인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며, 고령화가 

공공재정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도 재원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임

m 생산성 및 경쟁 강화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뉴딜 투자

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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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9 2.0 -0.9 3.8 2.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5 0.4 0.5 1.8 1.4

실업률(unemployment rate)2 3.9 3.8 4.0 4.0 3.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3.0 0.9 -4.0 -4.1 -3.5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41.9 40.9 43.8 47.2 49.7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4.5 3.6 4.5 7.2 7.1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8> 한국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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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멕시코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백신 접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m 코로나19의 신규 감염자 수는 2월 중순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여러 주에

서 이동성 제한이 점차 완화됨

m 백신 접종은 2020년 말에 시작되어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2년 1사분

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경제현황) 경제 회복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m 미국의 강한 경기반등 영향으로 제조업 수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지금까지 회복은 주로 대외수요에 의해 주도됨

m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6% 낮고, 투자는 13% 

낮게 나타남(2018년 이후 감소 추세)

m 불완전고용28)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나 노동시장은 매우 점

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통화·재정 정책 현황 및 전망)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재개 등 통화·금융 정
책이 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m 중앙은행은 2월에 완화 사이클을 재개하였고, 2020년 2월 이후 정책금리를 325bp 

인하했음

m 공공지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수입은 행정 강화 및 세금정산으로 회복력 있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는 2020년 GDP 대비 3.9%로 제한적으로 증가

m 2020년 말 공공채무는 재정적자, 페소가치 하락, GDP 하락 등으로 인해 GDP 대

비 52%로 증가

m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GDP 대비 3.3%로 감소하고, 공공채무는 안

28) underemployment: 비자발적 파트타임 등 더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짧은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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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될 것으로 전망

(경제전망) 폭넓은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021년 
5.0%, 2022년 3.2%로 전망

m 2021년 상반기 성장은 수출에 의해 주도되고,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성장은 백

신 접종 인구가 많아지고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내 소비 증가

에 의해 견인될 것으로 보임

m 감염 증가 및 그에 따른 봉쇄 조치 재개, 백신 접종 중단,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

이션, 신흥국의 경제 변동성 등 높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로 존재

m 무역 상대국의 강한 경제회복, 미국 및 캐나다와 맺은 무역협정(2020년 7월 발

효)에 따른 공급망 통합 등은 상방 리스크 요인이 됨

(정책제안) 재정정책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m 코로나19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가능한 한 많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단기 우선순위

m 몇 년간의 재정 건전화와 엄격한 공공채무 관리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지원 여력

이 있으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개인·기업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있음

m 누진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포용적인 방식으로 세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2 -0.1 -8.2 5.0 3.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4.9 3.6 3.4 4.1 3.1

실업률(unemployment rate)2 3.3 3.5 4.4 4.1 3.9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2.1 -0.3 2.5 -0.3 -0.7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volatile items: agricultural, energy and tariffs approved by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based on National Employment Survey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19> 멕시코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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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네덜란드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네덜란드는 여전히 코로나19 2차 유행을 겪고 
있어 공중보건은 어려운 상황이나 천천히 개선되고 있음

m 야간 통금과 비필수품 사업체 폐쇄 등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구 백만 명

당 일일 감염자 수는 2020년 가을 이후 2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음

m 5월 중순까지 인구의 약 30%가 최소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마쳤고, 접종을 원하

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2021년 7월까지 첫 번째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

(경제현황) 제한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차 유행에서는 덜 심각하
게 나타남

m 2020년 생산량은 3.7% 감소하였는데, 팬데믹 이전에 이미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

와 재택근무로 인해 예상보다 영향이 덜 심각했음

m 2차 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2021년 초부터 소매 및 휴양지 관련 

낮은 이동성으로 인해 소비 및 서비스 부문으로 제한됨

m 대조적으로 산업 생산 및 상품 수출은 증가하고 생산자 신뢰는 회복됨

(재정현황 및 전망)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m 정부는 2차 유행에서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한 후 추가 조치를 취하였는데, 특히 임

금 보조금 제도 연장, 모든 부문에 대한 고정비 지원 적용 확대 등이 가장 중요

m 2020년에 발생한 법인세는 최장 2년까지 납부 연기되며, 연체 세금에 대한 이자

는 2021년 12월까지 거의 0(zero) 수준을 유지할 계획

m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국가채무는 2020년 GDP 대비 54.5%에서 2022년 58.8%

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제전망) 경제는 보건상황 개선 여하에 따라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022년 3.7%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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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0년 높은 저축률을 보였던 고소득층 및 노동인구의 수요 증가가 초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나, 지원 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민간 소비 증가 억제 요인

m 예상보다 빠른 백신 접종은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업의 레버리

지29) 증가로 인한 생산적인 투자 약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채 상승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

(정책제언) 재정지원 정책은 경제 회복이 잘 진행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m 새로 수립한 국가 교육 프로그램 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 상당한 추

가 지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m 앞으로 근로자들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학습·개발 예산(STAP)의 시행을 포

함하여 재교육, 재숙련 기회를 통해 경제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함

m 공공투자는 녹색 전환 및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장기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3 1.6 -3.7 2.7 3.7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6 2.7 1.1 1.8 1.5

실업률(unemployment rate)2 3.8 3.4 3.8 4.1 4.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1.4 1.8 -4.3 -6.1 -2.5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66.0 62.5 69.9 73.9 74.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10.8 9.9 7.8 8.8 8.9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0> 네덜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29) 자기자본에 대한 장기 부채로 남아있는 타인 자본의 비율(즉,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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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뉴질랜드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엄격한 국경 통제 및 격리, 광범위한 검사, 지역사
회 전파 발생 시 선제적 활동 제한 등으로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

m 호주에서 귀국한 호주 및 뉴질랜드 거주자, 호주에 최소 14일 이상 체류한 여행

자에 대한 검역 요건을 제거하여 양국 간 검역 없는 여행을 재개

m 정부는 단일 공급자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5월11일 현재 인구

의 5%만이 첫 번째 접종을 받았고, 2%는 두 번째 접종을 받음

(경제현황)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은 안정화되고 있음
m 지난 2020년 3사분기 경기는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크게 반등하였고, 이후 

경제성장은 보다 지속가능한 속도로 완화되었음

m 수출은 부진한 반면 민간소비는 여전히 견고하고, 2021년 4월 최저임금이 5.8%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m 인플레이션은 강력한 수요, 주택비용 급등, 공급망 중단 등으로 인해 2021년 1사

분기에 거의 2%까지 상승

(재정현황 및 전망) 코로나19 대응 패키지와 관련된 재정지출은 2021년 중
반까지 대부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

m 26억 뉴질랜드달러(GDP 대비 1%) 규모의 “shovel-ready” 인프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시작될 것이고, 다른 다년 인프라 프로젝트도 진행중에 있음

m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적정 가격 개선과 기존 주택 재고에 대한 투자 수

요 감소를 위해 정부는 주거용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이자세 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

 * 2021년 3월 27일 이후 구입분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통화정책 현황)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m 금리를 0.25%로 유지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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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달 비용은 낮추고 모기지 대출과 주택 가격은 상승시킴

m 임대 부동산 구매에 대한 대출 증가를 늦추기 위해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부동

산 투자의 담보인정비율30)을 5월에 60%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

(경제전망) 국경통행이 재개되면 경기가 반등하여, 경제성장률은 2021년 
3.5%, 2022년 3.8%로 전망

m 견고한 국내 수요 및 관광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경제성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

m 국경은 2022년 초 완전히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송, 고용 및 투자 부문에

서 기업 전망이 개선될 것임

m 주요 하방 리스크는 다음과 같음

∙ 국내성인 인구의 백신 접종이 크게 지연되거나 접종 효과를 감소시키는 새로

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 것

∙ 금리 및 실업률의 예상치 못한 상승이 높은 가계 부채(2020년 말, 가구 소득의 

166%)로 인해 민간소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

(정책제안)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 노동력 재분배가 필요함
m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

요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재정부양책은 필요하지 않음

m 건설과 같이 고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나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으로 근로자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포용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

∙ 이를 위해 직업 전환 시 적절한 소득 지원과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재교

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임

m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주택 단열, 대중교통 개선

을 위한 투자 등은 더 나은 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30)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 주는 대출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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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2021 2020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4.3 3.0 -1.1 3.5 3.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6 1.6 1.7 2.1 1.8

실업률(unemployment rate)2 4.3 4.1 4.6 4.5 4.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0.7 -0.3 -5.3 -4.2 -2.9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33.4 36.5 45.3 49.1 51.4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4.2 -3.3 -1.0 -3.5 -3.3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1> 뉴질랜드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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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르웨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 감염은 3월 하반기를 정점으로 급증하
였으나 감염 사례 및 사망자 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

m 최근 바이러스 감염 급증으로 오슬로는 대부분의 상점을 폐쇄하고 학교 원격 수

업 등의 지역 제한조치를 취함

m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인구의 약 3분의 1이 최소 1회 이상

의 접종을 마침

(경제현황) 최근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따라 규제가 재개되어 2021년 1사
분기 실질 GDP는 1% 감소

m 실업률은 2020년 말 이후로 증가하였고, 주택시장은 낮은 이자율과 높은 저축에 

힘입어 활력을 유지

m 소비자 물가는 최근 연료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승

m 2020년 말 주요 국부펀드31)의 크로네 가치는 투자 수익 증가로 인해 2019년 말

보다 8% 상승

(재정현황)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다양한 추가 조치 등 상당 수준
의 재정지원 정책이 계속되고 있음

m 기업 은행 대출 보증, 수익 감소가 큰 기업에 대한 고정비용 보상, 일시 해고 근

로자들의 직장 복귀를 위한 보조금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m 구조적 적자(비석유)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GDP 대비 3.9%p 증가

(경제·재정 전망) 경기는 2021년 하반기에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은 2021년 
3.4%, 2022년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

m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인 2% 이하로 완화된 이후 경제회복이 진

31) Sovereign Wealth fund: 정부 자산을 운영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기관을 말하며, 주식, 채
권, 재산과 다른 금융 상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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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m 세계 유가 추이 및 비석유 관련 무역 파트너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고, 

높은 가계 부채와 관련한 거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음

m 재정수지 균형은 2022년 말까지 대체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정책제안) 기업과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고르게 회복되고 코로
나19 감염 재발 및 봉쇄 조치 위협이 적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함

m 파산 프로세스 개선을 포함하여 기업이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생

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m 조기 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연금개혁을 포함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

는 정책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m 탄소세 인상과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

축 달성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1 2.2 2.3 -2.5 3.4 3.7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2 2.7 2.2 1.3 2.9 1.9

실업률(unemployment rate)3 3.8 3.7 4.4 4.7 4.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4 7.9 6.6 -3.4 -1.1 0.3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4 45.6 46.8 53.9 -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4 8.0 2.8 1.9 8.1 7.6

주: 1. GDP excluding oil and shipping
2.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3. percentage of labour force
4.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2> 노르웨이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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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르투갈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포르투갈을 강타함
m 2021년 초 포르투갈은 코로나19 감염이 세계 최악으로 급증, 병원이 거의 만원

에 도달하여 의료 시스템이 어려움에 처함

m 1월 중순에 2개월 동안 두 번째 국가 봉쇄 조치를 취하였고, 3월 이후 보건 상

황이 개선되면서 격리조치가 점차 해제됨

m 백신 공급이 더딤에 따라 접종이 제한되었으나,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인

구의 약 70%가 8월까지 예방 접종을 마치는 것을 계획함

(경제현황) 2020년 3사분기 급격한 반등 이후 GDP 성장세는 모멘텀을 상
실함

m 두 번째 봉쇄조치가 경기에 미친 영향은 첫 번째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으나, 대

면집약적인 서비스가 다시 타격을 입었고, 2021년 1사분기 GDP가 감소하였음

m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이동성 제한으로 인해 가계저축률이 증가하였고, 고용은 

2021년 1사분기에 완만하게 감소

(재정현황 및 전망) 재정지원 정책은 회복이 견고히 진행될 때까지 2021
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m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2021년 3월 발표

∙ 세금납부 유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문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주(state) 보증

이 있는 새로운 신용한도, 단기근로계획 연장 등을 포함

m 2021~2026년 동안 139억 유로의 보조금을 포함하는 회복계획은 2021년 말에 추

진력을 얻어 2022년 GDP 대비 3% 규모의 공공투자를 추진할 방침

m 2021년 하반기에는 은행 대출 관련 지원정책 등이 단계적으로 중단되어 부채상

환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가구의 투자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경제·재정 전망) 경기회복은 2021년 여름 동안 유럽 국가의 봉쇄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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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해제되고 관광부문이 회복되면서 시작될 것으로 보임
m 소규모 기업의 부채 증가와 낮은 자본 수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유지되고 신

뢰도가 개선되면서 민간투자는 점차 회복될 것임

m 경제회복과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는 GDP 대비 1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m 주(state) 보증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한 우발채무 증가는 향후 재정상황에 위험

을 초래할 수 있으나, EU 기금의 빠른 지급은 성장친화적인 지출을 높여 예상보

다 더 큰 경제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정책제안)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EU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함

m 공적 지급유예가 끝난 후 생존 가능한 기업 지원을 위해 준자본(quasi-equity), 참

여대출, 비상환 보조금(non-refundable grant) 등 다양한 금융 조치들을 마련해야 함

m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접근 메커니즘과 훈련 

정책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함

m 디지털 정부 조성, 사법제도의 효율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체계 강화 등 행정 

현대화를 위한 개혁이 시행된다면 회복은 더욱 촉진될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8 2.5 -7.6 3.7 4.9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2 0.3 -0.1 0.9 1.0

실업률(unemployment rate)2 7.0 6.5 6.8 7.4 7.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4 -0.3 0.1 -5.7 -4.8 -3.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4 137.7 136.4 155.5 155.3 152.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4 0.6 0.4 -1.2 -1.1 -0.4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based on national accounts definition
4.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3> 포르투갈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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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아프리카공화국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 확산은 1월 중순에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 크게 둔화됨

m 2월에 150만 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프로그램 첫 단계가 

시작되었고, 5월 중순까지 인구의 1% 미만인 약 4만 명이 접종을 받음

m 백신 접종은 주요 백신의 도입 포기로 인해 더디게 시작되었으나, 약 6천만 용

량의 대체 백신을 확보해 5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1,400만 명의 성인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임

m 3월1일 이후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최저 경보 수준이 발동되어 야간통금, 오후 

11시부터 음식점 및 오락 활동 폐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이 이루어짐

(경제현황) 2020년 4사분기에 경기가 강하게 반등했으나 부문별 회복은 
고르지 않게 나타남

m 주로 음식점과 숙박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구 소비는 7.5% 증가하였고, 

투자 또한 12% 증가하면서 경기 반등에 크게 기여

m 농업부문은 강우 조건이 좋아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광업활동도 

높은 해외 수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높게 나타남

m 제조 및 건설 부문은 낮은 수요, 지속적인 생산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상태이고, 서비스 부문 또한 관광, 운송 및 무역의 영향으로 저조한 모습

(통화·재정 정책 현황)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제한된 재
정 여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m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이후 환매이자율32)을 3.5%로 유지

m 정부는 코로나19 대출보증제도를 2021년 7월까지 3개월 연장하였고, 저소득가구

32) repurchasing rate: 은행이 직면한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단기대출을 제공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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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조금 및 임시 고용 구제 제도 또한 3개월 연장

(경제전망) 바이러스 확산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반등(2021년 
3.8%, 2022년 2.5% 전망)

m 가구 및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작년에 극히 예외적으로 축

적된 저축의 사용으로 가계 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m 수출 대외수요에 따른 투자는 전망 기간 동안 회복되어 2021년 말부터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임

(정책제안) 경제회복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함
m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기업 및 고용

에 대한 지원정책은 점진적으로 철회되어야 할 것임

m 정부의 인프라 계획 실행 및 사업비용 감축을 위한 개혁이 필요함

m 코로나19 발생 이후 140만 명의 일자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장

려하는 고용정책이 요구됨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8 0.2 -7.0 3.8 2.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4.6 4.1 3.3 4.1 4.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3.1 -4.6 -10.4 -9.0 -7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4>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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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페인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 감염 감소로 인해 3월 이후 격리조치
가 부분적으로 해제됨

m 국가 비상상황과 전국 야간통금이 5월 9일 종료되었고, 수용인원 및 음식점 영

업시간에 대한 제한 조치는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음

m 백신 접종은 최근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경제현황) 2021년 3차 유행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1사분기 GDP 
성장률이 소폭 하락함

m 4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는 약 6만 명으로 14% 감소

m 제조업의 회복은 서비스 부문보다 빨랐지만, 4월 서비스 활동 및 신뢰 지표에서 

상당한 회복이 이루어짐

m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으나 소매 및 관광 관련 부문에서 주로 임시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약 근로자의 경우는 부진

(재정현황) 재정지원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확대와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m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지 퇴거 유예 및 임대료 납부 유예는 8월까지 연장됨

m 기업에 대해 GDP 대비 0.9% 규모의 직접 지원 조치가 마련됨

∙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문에서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무상환 보조금, 자본

재구성(recapitalisation) 및 대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을 포함

m 향후 3년 동안 차세대 EU 기금 700억 유로를 고려하여 마련된 국가복구계획은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할 것임

(경제전망) 백신 접종 진행 및 관광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GDP는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경제성장률 2021년 5.9%, 2022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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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1년 하반기에 경제 역동성이 커지면서 2022년 강한 이월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m 제한 조치와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예방적 저축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높아지겠

지만, 저축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순자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m 지원정책이 단계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파산이 증가할 수 있으나(하방 리스크), 

예상보다 빠르게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EU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성장률은 

높아질 것임(상방 리스크)

(정책제안) 효과적인 재분배를 위해 지원정책 실시 및 양질의 교육이 필요
m 일부 지역은 생존 가능한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직접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m 기업이 팬데믹 이후 구조조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m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훈련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저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4 2.0 -10.8 5.9 6.3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7 0.8 -0.3 1.6 1.1

실업률(unemployment rate)2 15.3 14.1 15.5 15.4 14.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2.5 -2.9 -11.0 -8.6 -5.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114.5 117.3 146.8 146.5 144.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1.9 2.1 0.7 0.6 1.0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5> 스페인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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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스웨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이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m 2020년 12월 2차 유행이 정점을 찍으면서 중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m 2021년 1월부터 보건 당국은 영업시간 단축, 상점 및 공공장소의 방문객 수 제

한, 영업활동 폐쇄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함

m 5월 21일 현재, 성인 인구의 42%가 최소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마쳤고, 8월 15일

까지 성인 전체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경제현황) 제조업은 반등하였으나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
을 받고 있음

m 수출 강세는 이미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여 산업생산을 높이고 있고, 제조업 

신뢰도는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황

m 팬데믹 관련 제한조치와 자발적 거리두기는 면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서비스 

부문 경기에 지장을 주고 있음

m 소매 및 오락 관련 이동성 추이는 평소보다 약 20%를 하회하고, 숙박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서비스 부문 신뢰도 또한 약세를 유지하고 있음

(재정·통화 정책 현황) 팬데믹 관련 재량지출 규모가 2020년 1,160억 크로
나(GDP 대비 3.3%)에서 2021년 2,590억 크로나(GDP 대비 5%)로 증가

m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2021년 중반까지 연장되고, 고용

주는 훈련비용의 60%를 지원받음

m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되, 특히 고정비용의 

최대 100%, 기업 당 월 최대 7,500만 크로나(740만유로)까지 보상

m 검사, 백신 접종, 예방 및 노인 간호를 포함한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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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3년까지 정책금리 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화정책은 매우 확장적인 

모습을 보임

(경제전망) 경제회복은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
이며, 경제성장률은 2021년 3.9%, 2022년 3.4%로 전망

m 수출 강세가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소비와 

투자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m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직업훈련 정책이 일자리 매칭을 촉진함에 

따라 실업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m 인플레이션은 중간 수준의 임금협상 및 경제 일부의 지속적인 부진을 반영하

여 목표치인 2% 미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정책제안) 경제회복이 원활히 진행될 때까지 지원정책은 유지되어야 함
m 교육, 훈련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는 경기 확장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임

m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약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여유가 있고 국가채무가 낮기 때

문에 추가적인 재정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1 1.4 -3.0 3.9 3.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2.0 1.8 0.5 1.6 1.4

실업률(unemployment rate)2 6.3 6.8 8.3 8.4 7.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0.8 0.6 -3.1 -3.3 -1.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2.6 5.1 5.2 6.4 6.2

주: 1. consumer price index includes mortgage interest costs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historical data and projections are based on the definition of

unemployment which covers 15 to 74 year olds and classifies job-seeking full-time
students as unemployed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6> 스웨덴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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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스위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백신 접종 캠페인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가 점차 
재개되고 있음

m 2020년 가을에 감염이 크게 증가하면서 4사분기에 거리두기 강도를 높였고, 2021

년 1월에는 부분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여 일일 감염자 수를 크게 줄였음

m 코로나19 변종 증가 위험은 백신 접종 가속화, 검사능력 강화, 무료 자가검사 키

트 제공 등을 통해 완화할 계획

m 백신 공급 병목현상으로 접종 캠페인이 지연되었으나, 6월 말까지 인구의 7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경제현황) 봉쇄조치가 재개됨에 따라 2020년 4사분기 성장이 크게 둔화
m 2020년 2월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엄격한 제한조치가 지속되었고 소매 거래는 급

격히 감소하였음

m 제조업 부문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고, 3월과 4월 업종 전반에 걸

쳐 경영상황이 개선되었으며, 소매업도 크게 반등

m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폭 상승

(재정·통화 정책 현황) 강력한 정책 대응은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충격 완
화에 도움이 되었음

m 2020년 정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자영업자 소득 보상, 기업 신용보증 등을 통해 

근로자 및 기업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

m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이 2021년 연장되었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컸던 회사

에 대한 보증, 대출, 보조금이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고난조항(hardship 

clause)” 프로그램이 뒤이어 시행됨

m 통화정책은 마이너스 정책금리, 달러 유동성 및 은행 신용 유지 등 경기순응적

인 모습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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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백신 출시와 함께 점진적으로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2021년 2
사분기부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경제성장률 2021년 3.2%, 2022년 
2.9% 전망)

m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높은 수준의 가계저축이 점차 감소하면서 소비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

m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로 전환되어야 하나 여전히 낮게 유지될 것임

m 시장 확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제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안) 생산성 향상 및 포용적인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
m 불확실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정책은 경기순응

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함

m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지원 정책은 생존 가능한 일자리와 기업 지원에 더 초

점을 두어야 하며,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m 기업 경영환경 개선, 경쟁에 대한 장벽 해소, 교육 형평성 제고, 성인의 디지털 

기술 강화 등은 생산성을 높이고 회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0 1.1 -3.0 3.2 2.9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0.9 0.4 -0.7 0.2 0.4

실업률(unemployment rate)2 4.7 4.4 4.8 5.4 5.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1.3 1.4 -2.6 -3.5 -0.6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39.8 41.0 43.0 46.8 47.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6.7 6.7 3.8 5.2 5.4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7> 스위스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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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터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 3차 유행이 특히 심각했는데, 3월 이후 
감염이 급증하고 5월에 최고조에 이름

m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도시 집중치료 수용에 압박이 가해짐

m 4월 말, 전면 봉쇄조치를 포함하여 연속하여 3개의 격리조치가 취해짐

m 백신 도입은 2월에 빠르게 시작되었으나 심각한 조달 문제로 인해 정부는 계획

을 축소하고 보다 다양한 조달 전략을 모색

(경제현황) 경제회복은 강력한 역풍에 직면해 있음
m 대규모 준 재정 지원으로 인한 2020년 하반기 급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

고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하였으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음

m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특히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감소하고 청년 실

업률이 25%로 높게 나타남

m 4월 예외적으로 감염이 급증하고, 새로운 이동성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장

기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자본 흐름 등에 혼란이 가중됨

(재정·통화 정책 현황) 정책 조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m 코로나19의 영향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여전히 양허성 대출33)에 지나치게 집

중되어 있는데,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

약 기업 및 가구에게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m 팬데믹의 지속, 낮은 고용률과 가구 소득, 기업·가구의 부채 부담 증가로 직접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공채무가 낮기 때문에 그

러한 재정정책 여력은 있다고 판단됨

m 2021년 1사분기 인플레이션이 17%를 초과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중앙은행은 목표 5%에 대해 재차 언급

33) concessional loans: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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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확실성은 클 것으로 전망(경
제성장률 2021년 5.7%, 2022년 3.4% 전망)

m 고용유지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기업·가구의 부채 부담 증가 및 재융자34) 비

용이 내수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m 단기적으로 은행 대출 능력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 성장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m 팬데믹 추이, 국내 거시경제 정책 조합 및 국제자금 여건에 따라 하방·상방 리스

크가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정책제안)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임
m 임시 재정지원은 실제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화정책

과 결합되어야 함

m 고용 비용을 줄이고 더욱 유연한 고용형태를 장려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사회 결속력을 향상시킬 것임

m 재무 투명성 개선, 주식 및 벤처 자본시장 강화는 과도하게 레버리지된 기업 대

차대조표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망 기업 성장을 촉진시킬 것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0 0.9 1.8 5.7 3.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16.3 15.2 12.3 16.0 12.8

실업률(unemployment rate)2 10.9 13.7 13.1 14.0 14.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2.3 0.9 -5.2 -3.6 -3.4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8> 터키 경제 및 재정전망

34)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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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국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성공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과 국가 차원의 격리 
조치로 코로나19 확진, 입원 및 사망이 2020년 여름 수준으로 감소

m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위험이 높은 국민들에 대한 첫 백신 접종이 4월 중순까

지 실시됨

m 3월 학교 재개를 시작으로 4단계 로드맵에 따라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있음

m 4월부터 소매 및 야외 접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5월부터 대부분의 기업이 

거리두기 제한 규칙에 따라 재개가 허용됨

(경제현황) 엄격한 규제로 인해 2021년 1월 GDP가 감소하였으나, 제한 조
치의 점진적 해제로 2월과 3월 GDP는 증가

m 서비스 부문 경기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상당히 낮고 건설 및 제조 부문보다 

뒤쳐져 있는 상황

m 고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업률과 임시해고 근로자 수는 1월 이후 감소

(재정현황) 예산책임청은 FY2020-21 기업·가구 지원 및 의료·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량지출이 GDP 대비 약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

m 고용유지지원제도, 자영업 소득 지원, 유니버설 크레딧의 주당 20파운드 인상이 

9월 이후 중단되면 재정균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m 3월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 초기에 시행된 경제지원 조치를 확대·조정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계획

m 정부는 2022년부터 소득세 구간을 동결하고, 2023년부터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

(통화정책 현황) 금융 스트레스35)를 완화하고 수요를 지원하는 등 통화정
책은 경기순응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35)  financial stress: 금융시장과 정책 당국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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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중앙은행은 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위기 기간 동안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

를 늘렸는데, 그 규모는 총 8,500억 파운드(2019년 GDP 대비 40%)에 이름

(경제·재정 전망) 서비스 부문의 재개로 경제가 반등하여 GDP 성장률은 
2021년 7.2%, 2022년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

m 큰 타격을 받았던 접객 서비스 및 소매거래가 재개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

m 2021년 초 EU 단일 시장 탈퇴 및 봉쇄조치에 따라 무역이 축소되었으나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

m 고용유지지원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실업률은 2021년 말 6.1%로 정점

을 찍을 것으로 전망

m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2년 GDP 대비 6.4%로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146%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정책제안)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요구됨
m 통화정책은 물가 압력이 분명해질 때까지 긴축되지 않아야 하고, 재정지원 정책

은 회복이 견고하게 진행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m 보육비용의 본인 부담을 줄이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유급 고용 및 훈련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임

m 공공투자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술 투자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 등과 같

이 장기적인 과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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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3 1.4 -9.8 7.2 5.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2.5 1.8 0.9 1.3 1.7

실업률(unemployment rate)2 4.1 3.8 4.5 5.4 5.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2.2 -2.4 -12.4 -9.1 -6.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113.9 117.2 144.2 145.6 141.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3.7 -3.1 -3.5 -3.1 -3.0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29>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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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국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 확진 사례 및 입원, 사망 건수는 연 초 
이후 감소하고 있음

m 백신 접종 캠페인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인구의 약 절반이 1회 이상 접

종을 마침

m 바이러스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격리조치는 보다 완화되었음

(경제현황) 가구 소득 증가와 억제 조치 완화로 소비활동 지표가 상승하는 
등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m 최근 레저나 접객업과 같이 바이러스에 민감한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상황이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음

m 관광 관련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

m 제조업 활동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주택 건설은 시장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유지됨

(재정·통화 정책 현황) 재정지원 정책은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촉진시켰음
m 「미국 구조 계획법」36)이 3월 중순 의회를 통과하여 GDP 대비 약 8.5% 규모의 

지출 조치가 올해 집중됨

∙ 보충실업수당37) 연장(2021년 9월까지), 운영 재개에 힘쓰는 지방정부와 학교에 대

한 재정지원,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임시 조항 등을 포함

m 2022년에는 지원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행정부는 경제성장 위축을 막기 위해  

“American Jobs Plan”, “American Families Plan”과 함께 추가적인 지출을 제안

∙ 탈탄소화, 인프라, 연구·개발, 노인 및 장애인 보호, 직업훈련, 보육, 세금공제, 

유급휴가 등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포함

36) American Rescue Plan
37) Supplementary 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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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방 준비 은행은 노동시장이 최대 고용상태로 돌아오고 인플레이션이 2%를 상

회할 때까지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0~0.2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2021년 6.9%로 크게 반등하고, 2022년에는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

m 재정지원 정책으로 가계 소비가 크게 높아지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으로 경제가 

재개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경기가 정상으로 되돌아 올 것임

m 노동 수요가 강해지면서 노동자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실업률은 낮아질 것임

m 현재 가정한 것 보다 재정정책이 2022년 경제성장에 더 확장적인 영향을 미친다

면 이는 경제에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임

∙ 반면, 물가가 더 급격히 상승하여 연방 준비 은행이 전망 기간 내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정책제안) 구조개혁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m 경기 부양책의 영향이 완화되면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

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m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탄소배출 가격 책정의 추가적인 진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m 화석연료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세금 인하는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0 2.2 -3.5 6.9 3.9
실업률(unemployment rate)1 3.9 3.7 8.1 5.6 4.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6.3 -6.7 -15.8 -15.9 -9.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106.4 107.9 133.6 140.5 144.0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2.2 -2.2 -3.1 -3.6 -4.0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표 Ⅱ-30>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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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드표

Australia AUS 호주
Austria AUT 오스트리아
Belgium BEL 벨기에
Canada CAN 캐나다
Chile CHL 칠레
Colombia COL 콜롬비아
Czech Republic CZE 체코
Denmark DNK 덴마크
Estonia EST 에스토니아
Finland FIN 핀란드
France FRA 프랑스
Germany DEU 독일
Greece GRC 그리스
Hungary HUN 헝가리
Iceland ISL 아이슬란드
Ireland IRL 아일랜드
Israel ISR 이스라엘
Italy ITA 이탈리아
Japan JPN 일본
Korea KOR 한국
Latvia LVA 라트비아
Lithuania LTU 리투아니아
Luxembourg LUX 룩셈부르크
Mexico MEX 멕시코
Netherlands NLD 네덜란드
New Zealand NZL 뉴질랜드
Norway NOR 노르웨이
Poland POL 폴란드
Portugal PRT 포르투갈
Slovak Republic SVK 슬로바키아
Slovenia SVN 슬로베니아
Spain ESP 스페인
Sweden SWE 스웨덴
Switzerland CHE 스위스
Turkey TUR 터키
United Kingdom GBR 영국
United States USA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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